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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할까 

정원철(시흥문화원 원장) 

정체성(正體性)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라고 한다. 우리가 모여 사는 지역 단위인， 시흥시의 정체성이란， 곧 시흥 땅과 시흥 

사람들에게서 추출되는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하듯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정 

답올 주는 것이 아니니， 오랜 기간 논의와 숙의로 본질적 특성을 찾아야 하는데，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지역에 양질의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므로 지속적 논의가 중 

요할 것이다. 시흥시의 정체성에 관한 지속적 논의는 시흥 문화원의 우선적 과제라 

할수 있다. 

시흥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과 더불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을 구체 

화 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인의 고민， 물질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복의 요 

인을 문화에서 찾는다 할 때， 구체적으로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 문 

화원은 무거운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문화 활 

동올 하여야 하는지， 동시에 문화가족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항시 염두에 두고 문화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을 국가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니 그 노력의 펼요성은 두 말이 필요 없겠다. 

시흥문화원 정책위원회에서는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시흥의 

정체성을 밝히는 막중한 논의가 몇 번의 세미나로 다 밝혀질 수는 없겠으나 일단 출 

발하기로 하였다. 첫 세미나의 발제는 시흥시 향토사료실의 김치성 상임위원과 안산 

문화원 이현우 사무국장， 그리고 시흥 예총의 최찬희 부회장이 맡아주셨다. 첫 출발을 

사학자와， 문화 행정가， 예술인이 맡아 주셨으니 이후로도 많은 영역에서 활발한 논의 

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사실의 진위를 비롯하여 추구하고 천 

착해야할 초점과 이슈가 드러날 것이다. 

시흥지역문화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어 잠재하는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시키는 일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에 꼭 필요한 요소라 믿는다. 아주 오래도 

록 이 에너지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화의 달， 

문화주간을 맞이하여 펼치는 인문학 산책，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는 문화가족들만이 아 

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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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개회식 

국민의례， 문화비전 낭독， 문화원장 인사I 축사 

사회 : 하세용 사무국장 

14:10-15:00 1부 발제 

1) 이 l땅l과 이 땅으I I사람들Il 그들이 것 말하는 

발표 : 김치성 시흥시향토사료실 상임위원 

2) 지역문화 참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발표 :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바라본 시흥의 정신 3) 예술로 

15:20-16:00 

발표 : 초|찬회 사)한국예종시흥지부 부회장I 서예가 

q 
]

2부 종합토론 

좌장 : 정원절 시흥문화원장 

토론 : 발제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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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땅’과 이 땅의 I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 시 역사를 읽는 방법 

김치성1) 

1. 왜 i땅I과 i사람들’인가? 

시흥시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나? 삼국시대 매소흘현(買집忽縣I 우리시 북부지역)， 

장항구현(鐘項口縣/ 우리시 남부지역)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시 역사 연혁의 변천과정 

을 이 지면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시민이라면 이 

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2) 이 글을 통해서는 조금 큰 

틀에서 우리시 역사의 특성과 (그 특성에 기인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y 즉 우리시 역사 이해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을 가졌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둔다. 

첫째/ 주2)에 제시한 우리시 연혁 일람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시흥시는 우리 

시의 첫 지명(地名)을 알 수 있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더 나 

아가 1973년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시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이 서로 다른 역사 연혁을 거쳐 왔는데， 이러한 특성은 시홍시 역사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우 

선 짚어 두고자 한다.3) 

둘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한 t명실상부한I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와 지자체의 영역적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의 구역 설 

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 하에 설정된 행정구역의 일차적 요건은 i공공행정 

효과의 극대화l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판단에 근거하여 전통시대 지방 

제도의 개편 · 정비가 지역민들에게 “타율적(국가 혹은 중앙에 의한)"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l 전통시대 왕조의 지방체제 정비는 지방세력의 통합과 중앙 

집권화(관료화)의 과정이 하나의 맥락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도 이미 지방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과 “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CD사람 

1) 시홍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2) 이에 관해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주2)에 소개한 i시홍시 사이버 역사관’ 홈페이지의 수록 자료를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더 자세히 탐구하고 싶을 경우 『시홍시사~(시홍시사편찬위원회， 2(07)의 정독을 권한다. 

3) 우리시 연혁 일람표(시홍시 연혁을 간단히 환기하기 위해 시홍시 사이버 역사관@뾰μ뺑따E밸뜨뾰짧.kr)에 

정리해둔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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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거나， 혹은 거꾸로 이를 제한하는 지형적인 조건들，(2)인구와 

토지， 물산(物뚫)， 군사 둥 지정학적 고려，@이로부터 파생되는 이른 바l ‘생활권’ · ‘문 

화권’의 전통 둥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5) 

년대 (시대) 연 혁 

475(고구려 장수왕 63)경 장항구현I 매소흘현 

757(신라 경덕왕 16) 장구군l 소성현 

고려시대 
장구군 =추 안산현 =승 안산군/ 
소성현 ~ 경원군 =응 인주 =응 경원부 

조선시대 
안산군 ~ 안산현 =승 안산군， 
인주 =응 인천군 =추 인천도호부 =승 인천부 

1914. 03. 01 시홍군， 부천군 

1973. 07. 01 부천군 소래면이 시홍군에 편입 

1979. 08. 10 시홍군 수암면 6개리， 군자면 7개리가 반월출장소로 편입 

1980. 12. 01 소래면이 소래읍으로 숭격 

1983. 02. 15 시홍군 소래읍 욱길리 및 계수리 일부가 부천 및 광명으로 편입 

1989. 01. 01 시홍군 소래읍I 수암면y 군자면이 시홍시로 숭격(법률 제4050호) 

매화동(무지/ 과림) 일부가 중립출장소로/ 신관동(하중)， 목감동(하상， 능 
1991. 01. 15 곡/ 광석)， 안산동(화정)， 거모동(장현， 장곡) 일부가 연성출장소로 각각 

분소(시조례 제230호) 

1991. 09. 01 중립/ 연성출장소가 각각 동으로 숭격(시조례 제282호) 

1992. 01. 01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중림동을 과림동으로 명칭 변경(시조례 제291호) I 

1994. 07. 01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명칭 변경(시조례 제374호) 

1995. 04. 20 시홍시 수암동/ 장상동y 장하통 및 화정동 일부가 안산시에 편입(대통령 
령 제14629호) 

1995. 11. 15 무지동을 무지내동으로 명칭 변경(시조례 제423호) 

1999. 09. 27 정왕동을 정왕1동/ 정왕2동으로 분동(시조례 제573호) 

2002. 03. 02 정왕1동r 정왕2동을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으로 분통(시조 
례 제694호) 

2003. 12. 23 정왕1동을 정왕본통， 정왕1동으로 분동(시조례 제764호) 

2010. 09. 20 연성동을 연성동과 능곡동으로 분동(시조례 제1132호) 

4) 국가와 지방의 권한 조정에 관한 이른 바 I지방분권/ 논의는 지방자치의 t내용’과 직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현대 지방행정’의 개념 속에서 살피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이며， 한 지역의 연혁을 설명하는 일차적 조건이 되는 

전통적인 I경계(境界)' 및 그 성격에 관한 논의와는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5)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대규모의 지방체제 개편은 전통적 향촌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I 외세에 의한 식민 지배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일국사적(一國史的) 국가체계 하에 진행되었다고 전제할 수 있는 전통시 

대(조선시대까지)의 지방체제 정비와는 내용적으로 맥락을 달리한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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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l 지자체 중심의 역사 언식에 방법론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이른 바 /국가의 3요 

소’인 i영토 · 국민 • 주권’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l 제국 

주의의 팽창과 맞물리는 근대 국민국가(민족국가) 시기에 형성된 개념이며， 자본과 문 

화y 강대국의 국제적 · 군사적 영향력 둥이 t선으로 그어져 있는’ 국경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가 개념에 관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여전히 3요소 중 하나가 결여된다면 하나의 국가로 존립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프레임이다. 

국가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공동운명체인 I국민I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I영토 

(영해 · 영공 포함)’/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1주권’을 갖지 못하면 성립할 수 없듯 

이l 지자체도 지자체를 구성하는 i주민; l관할구역’， 그리고 I지방자치권l을 갖지 못한 

다면 독립된 지자체로 기능할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행정체계 구성에 있어 i주권(자치권)’이 필수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의한 I지방자치의 권한’이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발달 

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1자치권’이 없다면 지방행정체계를 구성할 수는 있어도 이 

를 i지방자치단체I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l 이른 바 I국가의 3요소’는 지자체 

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준거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시사(市史)’ 편 

찬을 정점으로 하는 오늘날의 지방사 서술， 내지 지역사 인식의 주된 흐름이 대개 I이 

웃 지자체’와 구별되는 I우리 지자체l의 정체성 제고(提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는 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역사 인식의 기초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땅 

(관할구역)’과 ‘사람(주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6) 

2. 이 땅과 사람들의 시작 : 선사시대 

주지하듯이 ‘선사시대’는 문자 그대로 문헌기록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까닭에 선사 

시대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선사유적을 분석하여 당시 

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단일 유적에 대한 연구는 물론l 일정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의 비교 분석과 연구 성과 종합을 통해 문화적 변천과정이 

나 전파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선사시대의 문화적 양상은 역사시대에 비해 비교 

적 광범위한 범주에서 분석되고 있지만끼 일단I 우리는 우리시에서 발견된 선사유적들 

6) ，지방(사)’과 l지역(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나，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견해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허홍범이 그의 논문(r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펀찬 -경 
기 지역을 중심으로.-J (r역사와 현실~48， 2(03), 108쪽의 l각주 l' 참조)에서 밝힌 것처럼 논의과정이 상당히 복잡하 
게 전개되어 왔으며/ 별도의 연구와 심화가 필요하다. 

η 선사시대 중부 서해안 일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혼적들과 그 분포양상에 대해/ 문헌자료를 통한 추론이 가능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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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오이도 유적」 발굴 패충 분포도 

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오래 

된 곳이며， 아주 오래 전 사람들은 이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계수동/ 도창동/ 매화동 동에서 비록 파 

편적이지만 구석기시대의 석기와 찍개 퉁이 

발견된 바 있어/ 우리시 지역 인류 흔적의 기 

원을 가늠케 하고 있으며/ 조남동/ 계수동/ 군 

자동 둥에서 발견된 고인돌과 거모동 둥의 

청동기 주거지의 존재를 통해 청동기 문화상 

의 일단 또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시 지역의 선사시대를 설명함에 

있어 보다 압도적인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41호 “시홍 오이도 유적" (2002.4.1 지 

정)과 우리시 향토유적 제20호인 “능곡동 선 

사유적’， (2011.11.2 지정)이다. 두 유적은 모두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발굴지점별로 편차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B.P. 4,000-5,000 정도로 

편년된다.8) 즉/ 이들 유적은 대략 B.C 

3，000-2，000년 경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 유 

적의 연대는 신석기시대 중 · 후기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나，9) “이 땅과 이 땅 

의 사람들”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석기시대 인류 문화의 

발전과 변화는 I정착과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신석기혁명”이라 불린다. 오이 

도 유적은 크게 6개의 패총군으로 구분될 정도로 섬 전체에 많은 패총이 분포하고 있 

어/ 이 곳에서 어패류를 채취했던 신석기인들의 어로 영역과 그 집단의 규모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능곡동 선사유적의 경우/ 한 시기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신석기 집터 24기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안산 신길동 유적과 더불어 서울과 경 

기 일대에서 발견된 신석기 주거유적 중 최대 규모에 속하는 것이다. 능곡동 유적에 

사시대의 그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 · 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일일 것이다. 즉， 여기에서 t광범위한 범주’라 합은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의 경우/ 강화도/ 영종도 둥 경기만 일대와 서해 도서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들과 

그 문화권의 연장선상에서， 청동기시대의 경우I 광명 가학동이나 안산 선부동 둥의 고인돌 및 기타 군포냐 부천 

둥지에서 발견된 청동기 주거유적 동의 분포양상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합올 의미한다. 

8) 두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보고는 발굴보고서( r烏耳島J (서울대학교박물관 · 한국수자원공사" 2003(이후， r시홍 오이 

도유적J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으로 중보되었다 ; 『始興 隊씁n행造햄J (경기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를 참고하면 된다. 

9) 시흥시 지역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해수연 상숭으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더 오래된 패총이 우리시 오이도 앞바다에 존재했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올 것이다(r선사문화와 고대사회의 형성J(배기동 r시흥시사J2 시흥의 전통시대， 2f.XY1,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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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L혔번L혈뿔 
대한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유적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차차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이도 유 

적(어로 구역)과 능곡동 유적(주거 구역) 

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 

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산 

이 풍부한 해안가와 강가를 골라 정착 

을 시작했던 신석기인들이 선택했던 곳/ 

그런 입지적 조건에 부합했던 땅이 이 

곳이며/ 어쩨면 그들을 오늘날 우리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초적 모양새를 만든 사람들로 규정해 

도 되지 않을까. 

소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는 「능곡동 선사유적」 

3. 삼국시대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시 역사 독법(讀法) 

역사시대로부터는 많은 문헌적 자료들이 우리 역사 복원의 근거가 된다. 문헌적 근 

거가 없거나 희박할 경우/ 많은 사회 현상이 /추정 I이나 /가설/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 

문헌 조사를 통한 역사 연구의 특징이다.10)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짚어두어야 

할 것은 @인류사의 발전 과정 상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신분제사회로서 즉， 사람들 

사이에 이른 바 I귀천(貴購)’이 존재하였고y 남아있는 전통시대 문헌자료의 거의 대부 

분은 지배층의 의한 지배층의 것이라는 점， (2)그리고 이 글의 맥락인 땀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y 전통시대의 역사는 ‘중심지(땅)’와 t중심인물(사람)' 위주로 서술되어 

왔다는 점，11) Q)그런 까닭에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 중심지가 아닌 주변부 지역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과정에 많은 한계가 노정된 

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서들을 미리 언급하는 까닭은 우리시 지역의 t삼국시대’가 이에 해당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강 유역과 서해안이라고 하는 뛰어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았을 것이지마는/ 우리시 지역에서 

10) 이러한 경향은 분명 사람들의 상상력에 한계를 만드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역사 연구와 서술에 있어 사실관계 
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분석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바꾸어 말해/ 문현적 
근거가 약하다고 해서 이러한 역사 연구의 특정을 단점으로 인식하거나， 흥미나 관심의 유발을 위해 이를 왜곡 
또은 무시하는 것은 역사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분명 지양해야할 시각이다 

11) 특히r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j/ 『숭정원일기」 둥 왕조사가 중심올 이루고 있어 /중앙사(中央史)'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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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역사적 특색을 지 

닌 삼국시대 유적이나 유 

물이 (아직까지는) 발견되 

지 않았고/ 이 지역을 특정 

하여 서술하고 있는 역사 

사료도 충분하지 않은 실 

정이다. 그런 까닮에 우리 

시 지역의 삼국시대 이해 

는 전체사 · 중앙사의 맥락 

속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중심 이 되고 있는데/ /백제 

~ 고구려 =수 신라/의 순서 

양쩔 tL뚫좋u慧뿔 

위성에서 본 한강 유역과 오늘날의 시흥시 지역 

로 이 땅의 지배세력이 바뀌었으며/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우리시 지역이 갖고 있었 

던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삼국시대를 살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대목이 있는데/ 

바로 우리시 지역의 첫 지명(地名)이 문헌상에 동장한다는 점이 다. 글의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매소홀현l과 /장항구현’이 그것이다. 지명이 두 개인 까닭은 우리시 중심부 

를 침투하고 있는 i갯골/을 기준으로 자연지리적 경계가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인 

문환경의 경계 역시 포개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개의 지명이 동장하는 사실(및 

實)은 이후의 우리시 역사 이해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냈다. 필자는 이것을 일 

단 “공유”와 “구벌”로 규정하고자 한다. 

4. 공유 늘 구별 : 고려시대 

전체사 · 중앙사적 관점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 지역에 대한 고려시대의 

역사 독법은 이전과 많이 다르다. 삼국시대와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가 

능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본 장의 제목은 어떻게 원어야 하는 것일까? 

신라 경덕왕 때/소성현’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우리시 북부지역은 고려시대에 이르 

러 /소성현 ~ 경원군 =수 인주 걱 경원부’로 읍호가 거듭 숭격되었다. 그리고 신라 경 

덕왕 때/ /장구군’이 되었던 우리 남부지역은 고려시대에 들어 I안산현’으로 되었다가 

/안산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우리시 북부지역은 소성현의 일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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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남부지역은 안산군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 것인데/ 아쉽지만/ 읍치(둠治)를 기준 

으로 할 때/ 소성현의 중심 영역은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안산군의 중심 영역은 오늘 

날의 안산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 마치 소성현 

과 안산군의 주변부로만 구성된 도시라는 인상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전통시대의 그것을 동일한 스펙트럼 

하에 놓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소성현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결국 현재의 인천 

광역시로 정착되고/ 안산군은 현재의 안산시로 정착된 것처럼 쉽게 느껴지지만/ 이 말 

은 엄밀하게는 부분적으로만 맞다. 오늘날의 인천광역시는 강화I 교통/ 부평 동 조선 

시대까지는 독자적인 도호부(都護府)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을 두루 아우르고 있으며/ 

황퉁천면y 전반면/ 신현면 지역은 우리시 영역에 있다. 또/ 오늘날의 안산시 역시 옛 

안산군의 절반은 시홍시와 나쉰 상황이고/ 고려시대는 물론 1906년까지 광주부에 소 

속되어 옛 안산군과는 계통이 달랐던 반월면 성포면 북방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본장 제목에 마치 부둥호 비슷한 기호로 표현한 것은 사실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i소성현 =응 경원군 걱 인주 걱 경원부’의 역사/ /장구군 

=후 안산현 =추 안산군/의 역사는 인천광역시와 안산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나 안산시의 영역에 과거의 읍치였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글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중심지 y와 /중심인물’ 위주로 서술되어 있는 전통시 

대 문헌자료들의 영향으로 인천광역시나 안산시의 연혁 계보가 우리시보다 그것보다 

겉보기에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옛 영역과 현재 영역이 불 

일치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자체들은 과거의 역사 영역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고려시대 

소성현과 안산군의 대표적인 지방 

세력이자/ 중앙의 문벌귀족으로 발 

전하였던 I인주 이씨’와 t안산 김 l 

씨/의 형성과 성장과정은 인천광역 

시와 안산시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시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역적 · 역사적 공통성 하에서도/ 

우리시만의 독특함을 발견해내기 

위한 별도의 노력/ 즉 ‘구벌’이 필 

요하기도 하다. 인접 지자체와는 

소래산 중턱에 자리잡은 보물 제 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다른 우리만의 이야기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I 본 장의 제목은/ 고려시대 우리시 영역의 역사는 “따로 /구별/해 내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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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망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의 

발굴당시 전경 

시만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소성 

현과 안산군의 일부로서 /공유’하는 역사로 원히 

는 부분이 아직은 더 많다”는 뜻이다. 다행스럽고 

도 자랑스럽게도 우리시 관내에는 우리시의 고려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걸출한 문화유산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보완할 수 있다. 보물 제1324호 

“시홍 소래산 마애보살입상"(2001 . 9.21 지정)과 사 

적 제 413호“시홍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 

지 " (1999.6.11 지 정 )가 그 것 이 다.1 2) 앞서 2장에 서 

언급한 “시홍 오이도 유적”과 함께 우리시에 소재 

하고 있는 3점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나머지 2점에 

해당한다. 두 유적은 자료적 한계로 인해 조성시 

기/ 조성 및 운영주체 둥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 

다. 그러나/ 두 유적의 규모나 고려 문화 속의 불 

교의 역할/ 고려 청자의 위상 퉁을 생각할 때/ 명문 

거족으로 자리잡았던 이 지역의 유력 지방세력들 

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고려시대 속에서 우리시 지역이 갖고 있는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5. 공유 들 구별 : 조선시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지만/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t공유/와 t구별/은 도식적인 구분이 

거나/ 혹은 양자택일적 관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동호( < ， > )가 아닌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부퉁호(등 / 늘 )로 표현하였다. 역사 연혁이 두 갈래로 구분되 

어 있는 우리시 역사 독법에 불가결한 조건들일 뿐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우리시 지역은 읍격(둠格)의 변화는 약간 있었으나l 북부지역은 I인 

천; 남부지역은 i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읍치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지의 

역사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본장 제목의 부둥호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향토유적 제8호인 "관곡지" (1986.3.3 지정)의 존재를 

12) 이들 유적에 관해서는， r시홍 소래산의 역사와 문화유적J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 시흥시， 21α>4)와 r芳山大뿔」 

(해강도자미술관 · 경기도 시흥시， 2(01)의 두 보고서가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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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언급하고자 한다.13) 잘 알려져 있다시피 관곡 

안동 권씨 화천군파 종중이 소유 · 관리하고 

있는 하중동의 작은 연못이다. 관곡지는 약간 이그 

러진 방형으로 가로 · 세로 약 20m 내외의 크지 않 

은 규모를 갖고 있지만/ 조선 세조 때 안산군에 내 

려진 “연성(違城)"이라는 별호(別號)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우리시에서 관곡지가 갖는 문화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행정동 명칭인 /연성동/은 물론/ 수도권 

에서 각광받는 명소가 된 /연꽃테마파크// 우리시 지역의 문화축제인 /연성문화제/ 동 

의 이름이 모두 관곡지로부터 파생되었다. 물왕동 주변으로 연을 식재료로 하는 전문 

음식점들이 성업 중인가 하면， ' 0 0 연근참’처럼 연음식 관련 상품 제조로 이어지기도 

했다，연성’은 우리시가 옛 안산군의 역사를 ‘공유’함에서 비롯된 안산군의 별호이다. 

그런데 왜일까? 조선시대 안산군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다른 어떠한 역사적 요소들y 

사건들 보다도 관곡지는 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관독지 

가 바로 “땅”이기 때문이다. 연꽃을 심은 사람은 물론l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 

어 왔는가 하는 내력까지 『연지사적(違池事隨) .n 과 관련 고문서들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연성문화제에서 강희맹 사신단 행 

렬을 거리 퍼레이드로 각색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 

는 역사읽기 방법에서는 이를 ‘구벌’로 풀어낼 수 있다. 관곡지는 옛 안산군의 역사로 

서 l공유I되기도 하지만/ 관련 문헌과 문화유산이 모두 i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運 

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는 안산군의 전체사 중에서도 우리시의 영 

繼r〉 :L뚫흙u慧뿔 

‘연성(造城)’ 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r연지사적j 

13) 관련 기록은 향토사료실에서 발간한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 대 시홍J (시흥시， 21α)6， 62-85쪽)을 통해 정 리 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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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안으로 t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시의 역사적 · 문화적 자산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그에 걸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관콕지는 /상징성’이 강한 장 

소이 다. 이 땅의 역사는 t이 땅 

과 이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 

어가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에 들어 /공유’ 

와 /구별/의 부동호 방향을 바 

꾸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주 

목되는 것은 호조방죽의 축조 

이다.14) 호조방죽과 호조벌은 

보다 많은 땅/ 보다 많은 사람 

들의 이야기로 귀결되기 때문 
호초망죽과 호조벌의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 

에 확장성을 가진다. 호조방죽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이 곳은 조선시대 인천부와 안산 

군의 자연지리적 경계가 되는 갯벌이었다. 1720년(숙종 46년)부터 1721년(경종 원년)까 

지 인천과 안산 사이의 바다에 둑을 쌓아 만든 호조방죽은 약 150만 평의 어마어마한 

새 땅을 우리시 지역에 창출해냈다. 즉/ 호조방죽의 축조와 호조벌의 생성은 I땅을 바 

꾼 이야7]' 7}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땅이 단기간에 모두 농토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지 

만/ 호조벌이 개간되면서 우리시 지역에 상당한 인구 유입을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시 

지역 토박이로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문중들 가운데/ 호조벌의 조성과정에서 입향 

한 가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호조방죽과 호조벌은 우리시 지역에 있 

어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형성에 다름 아니다. 인천부와 안산군의 경계지역/ 변두리였 

던 땅/ 때문에 두 개의 양안(量察)이 따로 존재했던 땅이 현재의 우리시에 있어서는 

중앙부를 구성하는 땅이 되었다. 그렇기에 호조벌은 ‘공유’ 보다는 ‘구별’에 보다 가까 

운 이야기이다. 호조벌은 고기잡이와 갯벌 채취를 주업으로 살아가던 우리시 중부지 

역 사람들의 삶에 토지와 농업이라는 생업 기반의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I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낳은 것이었다. 마을의 숫자가 늘어나 

고/ 이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15) 오늘날 우리시 모습의 기본적인 뼈대가 

14) 호조방죽의 축조로 나타난 우리시 지역의 경관과 생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향토사료실에서 발간한 r시홍 포 
동 새우개 당제」 연구서 중 필자의 글 「시홍 포통의 역사와 지리 J (시홍시， 201α 64-69쪽)를/ 호조방죽 축조와 
관련한 사료적 정리는 우리시 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길 위에서 만난 시홍」 단행본 중 심우일의 r호조방죽과 
호조벌J (시홍시평생교육원， 2012, 321-332쪽)을 참고할 수 있다. 

15) 1789년 간행된 r호구총수j와 1871년의 『경기읍지』에 의하면 지금의 미산동/ 매화동 퉁 호조벌 지역이 포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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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호조벌이 없었다면I 갯벌로 채워진 지역에 

새로운 도시(오늘날의 시홍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호조별로 만들어진 광활한 농 

토가 오늘날 우리시를 만든 밑거름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6. 마무리 말 

지도를 살펴보자. 1910년 

대 지도에 오늘날의 시홍 

시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시 지역은 정왕동과 

죽율동 앞바다가 훤히 드 

러나고/ 오이도와 옥구도가 

완연한 섬으로 드러났던 

땅이다. 월꽂동과 장곡동/ 

방산동과 포동 사이에 넓 

직한 갯벌이 드러나 있던 

땅이다. 게다가 더 옛날/ 

호조방죽 축조 이전에는 

앞선 그림에서 살펴본 것 

처럼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을 돌아/ 하상동/ 하중동에 이르기까지 바닷물이 

닿았던 곳이다. 바다가 농토와 염전으로 바뀌었고/ 염전이 또다시 산업생산기지로/ 생 

태자원의 보고로 바뀐 역사가 우리시에 담겨 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땅이 예전 

에는 없던 곳이다.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숨쉬게 된 역사가 바로 

우리시의 역사이다. 전통시대의 옛 역사를 “공유”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구벌” 

을 통해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갔던 곳이 바로 우리시 지역이다. 그 속에서 삶을 살 

아냈던 사람들은 자연경관과 생업환경의 변화에 굴복하지 않고l 도전하고/ 적웅하고 

1910년대의 지세와 오늘날의 시흥시 

이겨내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되어 왔던 것이다. 

던 지역의 동리수는 약 80년간 18개에서 377H로 106%나 중가하였다 보다 긴 기간인 1789년부터 1914년까지 전 

국 평균 동리수 증가율이 61 .8%에 그치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두드러지는 결과이다(자세한 것은， 양선아/ 「생 

산과 경제 」/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J (시홍시사5)， 2007, 139-1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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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이 현 우16) 

1. 들어가는 말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가치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아울러 지역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문화 창달’ 또는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의 진홍’ 등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제목을 붙여 지방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 

방문화원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 

한 논문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필자가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문화 

일꾼을 자처하며 24년을 근무해 오면서 매년 한 두 번씩의 연수교육 때마다 수없이 

들어 온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목적은 같다 

고 하여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이 틀리며 규모도 다르다. 각 문화원의 건물규모， 인적자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로 인한 예산의 규모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229개 문화 

원장이나 사무국장이 같은 강의를 듣거나 논문을 접하고 나서 실감하는 비중이 다르 

기 마련이다. 어떤 문화원에서는 공허한 이론으로만 들릴 수 있고 어떤 문화원에서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문화원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시골의 문화원에서 

는 꿈도 꾸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 반대의 경우도 았다. 때문에 오늘 필자는 

사전적 의미의 낱말풀이나 이론을 위한 이론의 문장구성이 아닌 그 동안의 경험을 중 

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16) 이현우(李鉉雨) 

· 안산문화원 사무국장(1990 - 현재 ) 

· 안산향토사연구소 전문위원(현)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현) 

· 안산시지명위원회 지명위원(현) 

· 안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현) 

· 제 16회 전국향토문화논문공모전 당선 (200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1999 ， 2006) 

· 안산시문화상 학술부문상 수상(2002) 

· 국무총리상 수상(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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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홍시와 안산시가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위치가 거의 같고 도시의 성격도 

홉사하기 때문에 문화원의 운영면에서도 동질성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진부한 이 

론 중심에서 벗어나 경험에 의한 실감성을 공유하는 소견을 펼치고자 한다. 

11.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모습 

1. 시홍과 안산의 지역문화 

2001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개최한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제끄차 연수회에서 영 

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정행학부의 이성근 교수는 지역문화의 개념을 공동적인 요소 

로 연계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문화란 지 

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유산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 

창조적인 예술문화 둥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이 외부지역과 구분 

되듯이， 지역문화 역시 지역적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문화 

는 한지역과 다른 지역을 특정짓는 관습의 덩어리라고 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의 전체를 지역문화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접한 지역에서， 안산시와 시홍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안산에만 있고 시흥에만 있는 전통문화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면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전통민속문화인 군자봉성황 

제와 안산의 갯머리성황제가 무엇이 다른가? 안산의 갯머리성황제와 화성시 우음도의 

성황제는 또 무엇이 다른가. 굳이 따지어 본다면 구비 전승되는 설화에서 약간의 차 

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경순왕과 서회장군， 경순왕의 마지막 비， 경순왕의 마지 

막 비의 친정어머니， 경순왕 비의 동생 퉁퉁 설화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구성과 

행적이 조금씩 다를 뿐 경기도당굿의 맥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농요도 구분할 수 

없으며 풍물가락도 같은 웃다리풍물이다. 

생활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같은 생활문화이다. 공연예술문화 역시 출연하는 예술 

인들이 다른 뿐이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배후 

의 성장력으로 었다는 것도 같으며，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도 같고 시화호에 인접해 있다는 점도 같다. 그래도 

우리는 지역문화창달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얼마나 지역주민 

을 참여시켜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가. 우리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개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욕이 많은가 적은가， 지역문화를 문화적 복지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어느 시가 많은가 적은가가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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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각 시의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 

고 어떠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도 다르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함께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문 

화부문의 발전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50% 이상이 서울에 거 

주하면서 활동하고， 문화예술행사의 70%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개 

최되었으며， 전체도서의 95%가 서울에서 출판된다는 통계도 있었다. 때문에 1970년 

까지만 해도 수도권에는 지방문화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으며 설사 

내준다 하더라도 그 설립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수도권에서 지방문화원 허가를 낸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문화의 소중함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극도로 높 

아졌다.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경쟁적으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도 각 구별로 문화원이 설립되기까 

지 이르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231개 시 • 군 • 구중에 229개의 문화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지난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 로 지정하여 지역문화 중홍을 천명하 

면서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가치성이 재발견되기 시작하였다. 

2.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갖춰야 할 조건 

1) 문화원장의 신념과 정치적 중립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문화원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지역문화창달의 확고한 신념 

을 가진 원장과 이에 협력하는 임원들이 문화원 발전의 중심이다. 무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문화원에 헌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책 

임과 명예를 동시에 지고 가는 문화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들에게는 존경이 

따르고 었게 마련이다. 다만 정당소속의 정치인이거나 정치인 출신이 배제되어야 하 

는 까닭은 간단하다. 필연적으로 반대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칫 정치판 

이 되기 쉬우며 정치적 영향을 받는 문화원치고 일시적 발전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 

는 낙후된 문화원으로 전락하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8년의 재임동안 국회의원 

공천신청 두번， 시장 공천신청 두 번， 도합 네번의 공천신청을 하는 문화원장이 있었 

다. 결과는 단 한 번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들만 늘어갔다. 

경쟁자였던 정치인이 자치단체장에 되면 그 보복 역시도 대단해서 그 문화원은 그 원 

장이 재엄하던 8년 동안 내내 침체되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 원장 역시 

시단위 행사장에서 앞줄은 커녕 맨 뒷줄로 쫓겨 나서 앉는 수모를 겪는 것을 보았다. 

물론 지방문화원진홍법과 문화원 정관에서 원장의 정치활동을 막고는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문화원장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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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국장의 고용보장 

사무국장은 문화원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무책임자이다. 전국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3년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정년보장직인 경우도 있다. 

일부 문화원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4년 계약직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에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치단체장 측근이 자동으로 임명되고 해촉되고 있 

다. 사무국장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천직으로 삼아 혼신을 다해 문화원 일에 

전념할 수는 없다. 꽤 여러 곳에서는 정치인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잠시 머물다가 떠 

나는 사무국장들도 보았다. 이들에게는 책임의식도 없고 의욕도 없으며 단체장 눈도 

장 찍는 데만 전전하다가 시의원， 도의원 공천장 바라보면서 떠나고 만다. 그러한 사 

무국장들이 근무하는 문화원이 발전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20년， 30년 근무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생계만을 위해 

마르고 앓도록 실무책임자로 일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경륜보다는 타성에 젖어 나 

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순환보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사무국장들이 옮겨갈 자리가 없다. 문화원이 문화재단， 박물관， 

문예회관 등과 보직이 순환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 

하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각종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 외에도 팔방미인， 만물박사가 되어 

머릿속에는 그 지역의 역사책 전부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각종 행사의 기획전문가 

이어야 한다. 시대에 뒤 떨어짐 없이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적 감각을 익 

히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은 묵을수록 맛이 난다’ 

는 속담에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원사의 건립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사업의 전개가 필수적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이 확보 돼야 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 요건이다. 안산시 

의 경우 1984년부터 문화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다 

가 1988년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요건에 해당하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둥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기준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도 시 소유의 청소 

년수련관 건물의 시설을 무상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필자가 사무 

국장으로 취임하던 1990년에는 문화원은 10제곱미터의 반지하 사무실이 전부였다. 

1991년 전국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고 나서야 올림픽기념관에 70제곱미터의 사무실과 

230제곱미터의 문화사랑방 시설을 갖출 수가 있었다. 그 후 2005년에 8， 250제곱미터 

의 대지에 2，068제곱미터의 3층 건물과 102.3제곱미터의 경기지역 전통초가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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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개의 부속건물을 갖춘 문화원사를 갖추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시설요건을 갖추 

고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언근 시홍문화원의 경우 1996년 12월 설립 

인가되어 1997년 대야동 구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능독동 구 • 연성동 

사무소에 원사를 마련하였는데， 당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안산문화원 

에서는 무척이나 이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었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문화원 임원들의 의욕과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없으면 원사건립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시장과 공천싸움을 하던 문화원장을 곱게 

볼리 없는 상황에서 원사건립은 꿈도 꾸기 힘들었다. 단독원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필 

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어련히 문화원사 안 지어줄까봐 그러느냐’ 

꿈 같은 얘기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비 2억 8천만원과 도비 2억 8천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원장을 싫어하 

던 단체장은 이를 외면했고 문화원장이 바뀌어도 못 본척했다. 그러던 중 다행히 단 

체장이 바뀌면서 지역문화발전에 지방문화원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새 

로운 단체장의 도움으로 44억원을 들여 문화원에서 수집했던 향토유물을 전시하는 안 

산향토사박물관까지 갖춘 원사를 건립하였다. 

한 때는 안산문화원보다 규모가 훨씬 큰 시흥문화원이 건립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차질이 좀 생긴 것으로 안다. 빠른 시일에 건립되어 시흥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 

소 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 시홍문화원 임원들의 강한 의지와 지 

역 국회의원의 힘을 벌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홍 

시 당국과 시홍시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지방문화원 지원 • 육성조례의 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 육성동) 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해야 한다)， 동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었다)， 동법 제 19조(조례의 제 

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었다) 에 의하여 1996년 구리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 지원 •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중 13개 시 · 군 

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문 

화원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내용과 또한 자치단체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로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었다는 것이다. 물론 조례의 해석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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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는 하나 극 소수에 불과하다. 

전북 익산시는 2000년에， 안산시는 2005년에， 군포시는 20끄년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양시는 이를 보완한 안양시문화원사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 • 육성에관 

한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였다. 안산시문화원사설치 및 운영조례 제 17조(위탁관리) 

제2항에는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안산문 

화원사 관리 · 위탁 협약서 제 10조(운영요원) 제2항에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업무에 상웅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사무국장을 포함한 문화원 

직원 5명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 2명 등 7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과 원사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맹난방비， 기계설비 유지비를 포함한 건물 유지비 동의 예산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원사를 신축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자문을 구 

해올 때 나는 안양문화원의 조례를 모델로 하여 조레를 제정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홍법과 이의 시행령에 자치단체의 문화원 지원 • 육성조례의 제정이 더해 

진다면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조례 제정시나 개정시 사업비 외에 운영비 전액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5) 회원조직의 강화 

기본적으로 독립법인의 형태인 문화원에서 회원구조는 문화원 조직의 초석이 된다. 

많은 회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문화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할 때 문화원은 

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조직으로 인식 받게 된다. 한 때 필자는 안산시 인구의 

1%를 문화원 회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회원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적이 있 

었다. 당시 인구 60만일 때 1%를 달성하려면 6천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무리 

를 하면서 까지 회원 수를 늘려 l천5백여명까지 회원확보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 

용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회원들의 관리를 위해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를 

했지만 전담직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다. 문화원 이사들이 앞장서서 이사 l인당 

수십명씩의 회원가입서를 받아오기도 했지만 이들중 30%정도만 회비를 내고 나머지 

는 유명무실한 회원들로 전락해 갔다. 우편물 한번 보내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특히 정관개정이나 문화원장 선출시에는 대의원회의에서의 결 

의사항이 무효이며 회비를 내는 회원들 전체가 참석한 총회에서만 정관개정과 원장선 

출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에는 파감하게 회원정리도 해야 했다. 진성회 

원으로 불리는 회비 잘내고 행사에 참석 잘하는 정예 회원으로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지로로 회비를 받던 방식을 변경해서 CMS제도를 도입하여 이사진들과 운영위원들의 

회비가 자동이체 되게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였다. 현재는 336명(원장1，부원장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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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47，운영위원85，일반회원200)으로 회원 수가 줄어들었으나 회비수입은 전에 비해 늘 

어나고 있어 년간 5천여만원이 된다. 2013년도 문화원 총예산 8억3백만원중 자체수 

입금(회비，수강료，찬조금，이월금)은 l억9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정도 된다. 다 

시 한번 강조해 보면 문화원 회원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 보다는 진성회원올 많이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ill.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1. 문화학교 운영과 지역 예술인들과의 갈등해소 
안산의 경우 1992년 풍물놀이 외 6개 과목으로 문화학교를 개설했는데， 처음부터 

지역예술인들과의 갈둥이 시작됐었다. 서양화， 한국화， 민요， 서예， 꽃꽂이 퉁이 처음 

개설했던 과목인데 지역예술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그러한 강좌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하면 안된다는 논리였다. 단체장까지 찾아가서 따져 묻 

기도 하였지만， 문화원에서 시의 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을 확인하고서야 물러섰다. 지역예술단체장들을 설득하여 문화원에서는 마당을 마련 

하여 장을 열어주고 강사는 지역예술인들만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갈둥을 해소할 수 

있었다. 2013년 현재는 31개 강좌에 36개 교실을 열어 운영하고 었다. 문화학교 운 

영비로 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은 연간 9백만원 뿐이고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지급하 

는 강사책임제로 년 1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중 90%인 9천만원을 강사료로 지출 

하고 있다. 각 동의 주민센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예술 

의 전당， 각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강좌를 우선으로 하고 일부 생활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주민센타와 중복되는 강좌는 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문화 

원은 몇 개월 과정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전문성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사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의 수준 높은 강좌로 타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강화와 차별성을 두고 있고 실제로 각 동주민센타 동에서 활동하는 강 

사들 상당수가 안산문화학교 수료증을 받은 문화원 수강생 출신들이다. 

지역문화예술행사에서 문화원과 지역예술인들의 갈둥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문 

화원에서 하는 문화제 행사는 전통문화행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술인들과 비슷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부딪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듣는다. 나 

만이 해야하고 너는 하면 안된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어떠한 법률근거도 없이 문화원 

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모함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 모임 

저11 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 22 -



때 심심치 않게 듣는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원 사업에는 그러한 규 

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면 얼마전 국악협회에서 시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련 

공무원들을 찾아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민요단은 국악협회 고유업무이니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지역 국악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친목 

을 도모하는 국악협회에는 보수를 받는 상근직원 한명 없어 행정력이 없는데도 단순 

히 시 보조금을 받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이겠으나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선 

의의 경쟁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좋은 방 

책이라고 설득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문화원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음악협회 회원을 지휘자로 쓰고， 국악강좌를 열고 

국악공연단을 운영하면서 강사는 국악협회 사람을 쓰며 조율해 나가는 것이 상부상조 

의 길임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원에서는 마당을 열어주고 예술행위는 지 

역예술인들이 펼치는 상호 협력관계로 갈등을 해소해 보고자 하나 각 지역마다 여전 

히 갈둥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향토사 연구는 문화원의 고유업무이다. 
향토사 연구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향토사료(자료)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연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문 

화원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 

지 않고 공무원 신분의 학예직 전문위원을 두고 향토사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문화원과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면 그 지역은 문화원의 활동과 역할이 미미하거나， 불신을 받고 있거나 하여 공무원 

들로부터 미렵지 않은 문화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토유적을 비롯한 문화재의 기본적인 조사사업과 향토유물의 수집과 보존 관리하 

는 사업， 시사편찬을 비롯하여 마을지의 편찬사업 둥의 사업은 문화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 

안 안산문화원에서는 20여년동안 꾸준히 유물수집사업을 하여 현재 2，500여점의 유 

물을 소장하고 있는 l종 전문박물관인 안산향토사박물관을 문화원내에 설치하고 있 

다. 또한 대부도향리지， 반월동향리지 둥 마을지 편찬과 10년 주기로 두 번에 걸쳐 

안산시사편찬사업을 시 위탁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개소의 향토유적을 발 

굴하여 향토유적 지정 건의를 하여 모두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는 비지정문화재 조사사 

업을 시 위탁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다. 조사된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4곳을 향토유적 

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 

화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향토사연구소인데 소장을 비롯한 모 

든 연구위원은 무보수에 비상근직이다. 위탁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수당과 원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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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향토사연구소 외에 지역학연구소(원) 가 각 지 

역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부설단체로 두는 경우도 있고 

문화원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었다. 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문화원부설이 

아닌 경우는 각 대학의 AMP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향토사연구소 보다 지명을 붙인 00 학연구원이 좀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형태야 어찌 되었든 문화원 부설의 향토사연구소 또는 향토문화연구소， 00 학연구원 

둥이 지역의 역사문화연구를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면 그러한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문화원 표준정관에서의 문화원 사업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인적구성과 시설이 각기 다르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므로 원론적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열거해 보고 2007년에 제정된 문화비전선언문을 통해 

문화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방문화진흥법과 문화원 표준정관에서의 문화원 사업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폰 • 전숭 및 선양에 대한 사업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사업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둥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의 국 • 내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사업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둥 시대적 

요청에 부웅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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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뭇에서 ‘문화원의 날’ 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N. 맺음말 

10여년 전 우리나라의 문화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공민관 여러 곳을 

견학하고 온 적이 있었다.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찾아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 

으로 각종 문화강좌를 비롯하여 도서관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았다. 또한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관이 있었고， 각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를 준비하고 개 

최하는데 필요한 소품창고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공민관은 수영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을 보았었다.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모든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공민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숫자로 치면 우리나라의 시단위 자치단 

체에 동사무소 숫자만큼 공민관의 숫자가 많으며 공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50%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에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며 나머지 50%는 자원봉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든 태시를 타고 ‘그 지역의 문화원을 갑시다’ 라고 말해 

보자 과연 택시운전사가 그 지역의 문화원 위치를 알고 있는가를 보면 그 지역의 지 

방문화원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산시에서 지금은 택시를 타고 ‘안산문화원 갑시다’ 라고 얘기 했 

을 때 안산문화원을 모르는 택시기사는 신입사원을 빼고는 거의 없을 정도이며， 문화 

원 위치를 알리기 위한 도로이정표도 6군데를 안산시에서 설치해주었다. 물론 문화원 

사가 없던 2005년 이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문화원사를 건립하고서도 5년 이상 

이 지나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홍시에서 문화원이 시홍시의 문화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문화원 임원들이 함께 힘을 다한다면 머지 

않아 전국 제일의 시홍문화원사가 건립되고 그 시설을 바탕으로 시홍의 지역문화가 

더욱 융성해지라 생각한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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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로 바라본 시홍의 정신 

인재(仁驚) 강희안(姜希頻)과 예술세계를 주목(注目)하며 

최 찬 희1끼 

1. 인재 강희안을 왜 주목 하는가? 

시홍은 i시홍’이란 이름을 가진 후 지난 100년 동안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지금의 

안산시l 군포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l 과천시l 의왕시와 서울의 동작구l 영둥포구I 

양천구l 구로구동의 일부가 분리됨으로서 각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적 유적과 역사적 

인물/ 그리고 그 정신과 이야기를 나눠가질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지명의 본가(本家)임 

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변두리 도시로 그동안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근대에 들어 

산업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산업체의 유업으로 지역의 청체성과 정신의 정립이 꾸준히 

요구 되었다. 

시흥에는 산업화의 바람으로 시화국가 산업단지 내에 6，5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과 그 외의 지역에 2，500여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현재 9，000여개의 업체가 기업 

활동을 펼치고 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창출과 세수의 학보 동의 순기능의 

이면에 기업체 근로자의 잦은 전l 출입으로 시민의 30%가 바뀌는데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몇 년 전의 일 이었다. 이에 따르는 시민의 정주의식의 결여는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y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공동체의 분리현상 동의 사회 

적 문제도 야기 되고 었다. 

이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주 

의식을 고취 하는데 문화예술의 정체성의 확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 한다. 시 

흥은 현재 시민의 거주 권역을 살펴보면 크게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시화국가 

산업단지 변의 정왕권 과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권， 그리고 구시가지인 신천권이 

다. 이는 권역별 시민의 생활권과， 정서의미묘한 차이로 인한 시민화합에 어려움이 있 

음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시 

민통합의 어려움으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색이 요구되어 왔다. 

전국에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7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227개 자치 

단체가 저마다의 장점을 홍보하며l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단순한 명성을 

17)'시흥미술협회 고문 

·사)한국예총 시홍지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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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그 일원인 시민의 삶에 경제적인 영향과 함께l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 

다.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교육l 문화， 교통/ 환경 동을 홍보 하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 그 예로 광주/ 이천/ 여주 

시는 쌀과 기타의 농산물과 도자기 동을 홍보 한다. 이는 조선시대 때 광주에는 관요 

(官黨)인 사옹원(司寶院)분원(分院)이 설치되었고 현재에도 이천시와 여주시에는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요와 생활도자기 산업이 활성화 된 이유일 것이다. 화성시는 송산포 

도를 그리고 벼농사 지역인 평태시와 안성시는 쌀과 더불어 입장의 포도를 홍보한다. 

반면에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문화행사，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내세워 자치 

단체의 정체성과 그 정신을 홍보하는 자치단체도 많다. 그 예로 시홍시와 접해있는 

안산시는 신홍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 시로의 표방으로 조선후기의 화가 

인 단원(樓園) 김홍도(金弘道)의 유지를 홍보하며I 행정구역 명칭으로 t단원구’뿐만 아 

니라 단원미술관/ 단원미술제/ 단원미술대전 퉁 전국미술공모 행사를 15번째를 맞으 

며/ 문화도시로 발돋음 하고 있다. 

가평군은 조선중기에 가평군수를 지낸 석봉(石峰) 한호(韓獲)의 유지를 기리는 

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고 있으며， 근래에는 문화예술 

행사인 자라섭 국제재즈페스티벌올 개최 해오고 있다. 그리고 충남 예산군은 특산물 

인 사과와 함께 조선 후기의 서예가y 금석학자I 고증학자/ 화가l 실학자인 추사(秋史) 

김정희(金표喜)의 출생지인 점을 내세워 추사문화제와 함께 I전국 추사 김정희 추모 

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y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국의 묵객 

들이 예선을 거쳐 추사고택(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옆의 추사 김정희의 묘소에 제례와 

함께 잔디마당에서 옛 과거시험을 연상시키는 풍경과 함께/ 휘호대회(서예·문인화)를 

개최하며 농업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시서화(詩書畵)의 삼절(三總)인 대가(大家) 추 

사 김정희의 유지를 받들며/ 군민의 자부심과 함께 전국에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자랑 

한다.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의 예를 들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이 발전하 

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 한다고 말한다. 문화예술의 역할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함 

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정체성의 확립은 물론l 길이 대물립 할 정 

신의 요체(要請)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홍시에는 조선 초기 행정가/ 국학자y 금석학자l 농학자， 시서화(詩書畵) 삼절 

(三總)안 인재 강희안이 있다. 조선 초기라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 47년 동안의 삶을 

통해 조선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국가적 전란과 7년간의 임진왜란， 36년 

간의 일제강점기， 3년간의 6.25전쟁의 화마 속에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10여점의 주 

옥같은 묵적(題助)의 보물과/ 역사에 새겨진 그의 흔적은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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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산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시홍의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정신의 확립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인재(仁顆) 강희안(姜希題)과 그의 예술세계를 주목(注텀 )"하는 

이유이다. 

2. 인제 강희안의 삶과 자취 

강회안(1417-1461-4)은 조선 전기 시 ·서·화(詩·書·畵) 삼절로 유명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안 

견·최경과 함께 삼절이라 불렸으며/ 특히 서화는 당대 제일로 손꼽히기도 했다. 본관은 진주 

(품州)， 자는 경우(景遇)， 호는 인재(仁薦)이다 부친 강석덕(姜碩德)은 세종대왕과 동서 간으로/ 

강회안은 왕의 처조카가 된다. 부친 역시 삼절로 불렸고 좌찬성 희맹(希굶)이 동생이었으니I 

강회안은 당대의 풍류와 문장으로 이름난 명문가 출신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강회안은 시홍시에 거주했다. 그는 1441년(세종23) 식년문과 정 과로 

급제 예조좌랑을 거처 돈령부주부로 벼슬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강희안은 최항·신숙주·성삼문 

퉁과 함께 세종년간에 배출된 대표적 인재로 이름을 떨쳤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도 

정인지·신축주·성삼문 동 8학사 중 한사람으로 참여I t훈민정음해례본l의 해례를 정인지 둥과 

같이 집필했다.(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둥 3부문 33장으로 되어 있는 i훈민정음해례본/의 해례 

본 중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음) . 

강희안은 정음(正音) 28자에 대한 해석을 정인지 둥과 함께 덧 

였으며， 신숙주·최항·박팽년 퉁과 함께 운회(題會)를 언문으로 번역 

하는 일도 했다. 또 문장이 뛰어나서 t용비어천가’에 주석을 붙이거 

나 t동국정운(東國正題)’ 편찬에도 관여를 했다. 집현전 직제학 때 

수양대군·양성지 ·정척 퉁과 조선8도 및 서울지도를 만드는 데 참여 

했다. 

1462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연경에 다녀와 중추원부사 그리 

인수부융까지 올랐다 시련은 세조 둥극 후에 닥쳤는데/ 단종복위 

운동에 사육신과 뜻을 같이하다 발각되어 심한 국문을 당한 것이 

다. 하지만/ 친구 성삼문의 도웅으로 화를 면하고/ 또 한번의 화」 

세조의 도움으로 면하였다가 48세의 아까운 나이에 타계했다. 

행장에는 강희안이 “천성이 침착하고 바르며 고상하고 담 

며， 또 너그럽고 공평하며 편안하고 낙천적”인 성품으로 나타난다. 

말이 적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사랑했다거나 청렴 

소박하여 출세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세평도 있다. 더러 게으르다는 말이 보이는데 둔중한 

〈고사관수도〉 

성품에도 재능이 뛰어난 덕에 편안한 삶을 누렀다고 한다. 

저서로는 /양화소록(養花小錄)' 전해지고 있다. 

꽃과 풍류와 예술의 넘나옳파 경계 

강회안은 시 그림 글씨에 두루 뛰어난 삼절 이였다. 시는 당의 위웅물 ·유종원과 같고， 글씨 

는 진의 왕희지와 원의 조맹부/ 그리고 그림은 송의 유용·곽회에 비견되었다니 생전의 명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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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할 만하다. 특히 글씨가 뛰어나서 세종 때와 세조 때 두 번이나 중요한 글씨를 썼다고 한 

다. 하지만 강희안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림이다. ‘고사관수도’ 외에도 그림이 그만큼 높이 평 

가되기 때문이다. 본래 그는 산수·인물·화훼·목죽·묵매·묵란·초충 동 다양한 그림을 즐겼지만/ 

소경산수가 배경을 이루는 그림으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고사관수도t가 그 예라 하겠다. 

고결한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t고사관수도/는 철리가 담긴 그림이다. 하지만 물을 관(觀)하는 

선비의 모습이 연상시키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그냥 t둔하고 어리석은 듯 물러나 고요하게 지 

내는 하루I의 그림이라도 좋다. 그런데 어떻게 봐도 하나의 경계를 환기하니/ 고요히 물을 바 

라보고 있는 고사의 모습에서 도의 경지 같은 게 배어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짝지 낀 두 팔 

을 괴고 엎드린 바위도 물이나 고사 뒤의 굵직한 나무 둥치 또한 예사롭지 않아서 이 그림은 

한(閔)과 노(老 )의 한 경계로도 보인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독특한 미학과 세계를 지니는데/ 

표현은 또 상당히 현대적인 미감을 보여주니 이래저래 뛰어난 그림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강희안의 경지를 보여주는 게 김안로의 /용천담적기(龍果談寂記)'에 나오는 글이다. 

강회안은 작은 경치를 장난삼아 그리기를 즐겼고/ 벌레·초목·인물 퉁도 그렸는데 붓놀림은 

자못 성긴 듯 거친 듯했지만 저절로 생기가 났다. 애써 장식하고 화려한 자태를 내는 점에는 

전문화원에 못 미쳤지만， 시 짓는 늙은이답게 여운을 남기는 점은 진정화원 화가들의 경계 바 

깥에 있었다. 

강회안은 꽃 기르기에도 남다른 식견과 취향이 있었다. 그가 남긴 t양화소록l은 우리나라 최 

〈고사도교도> <절매삽병〉 
초의 전문원예서 로 평가된다. 이 책에는 손수 기르며 알게 된 노송·만년송·오반죽·국화·매화· 

둥 17종의 꽃과 냐무에 개해 기술하고/ 꽃을 분에 심는 법/ 꽃을 기를 때 주의할 점 동에 대하 

여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에게는 꽃나무 기르기도 사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덕성을 기르는 

일이었던 것이다. 하여 소나무에서는 굳은 의지를/ 국화에서는 은일을， 매화에서는 높은 품격 

을y 난초에서는 풍격과 운치를， 창포에서는 고고한 절개를， 괴석에서는 뛰어난 덕을 본받고자 

한다 

어느 날 강회안은 한 손님에게서 질문올 받는다 꽃 기르는 기술은 인정 하지만， 그것이 눈 

을 즐겁게 할 뿐 결국 폼을 지치게 하고 마음올 미혹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는 “비록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미물도 각각 이치를 탐구해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지식 

이 두루 미치고 마음은 모든 것올 꿰뚫게 되니， 나의 마음은 사물과 분리되지 않고 만물의 겉 

모습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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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은 연꽃의 설명 말미에 덧붙인 글에서도 확인된다 

사랍이 한세상 태어나 명예와 이득에 골몰해서 분주히 힘쓰다 지쳤어도 늙어 죽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올 위함인가? 비록 벼슬올 떠나 속세의 때를 벗어버리고 아주 자연 속에서 지낼 수 

는 없다고 해도/ 공무를 마친 겨를에나마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 그유한 연꽃향 속에서 ...... 옷깃올 열 

어 오가면서 시를 옳고 배회할 것이 니/ 몸은 비록 명리의 굴레에 매었어도 정신만은 족히 물질의 바깥에 

노닐어 마음의 회포를 펼 수 있으리라. 

이 글로 짐작하건대， 강회안은 상당한 풍류와 격조로 생을 느긋이 소요한 고수이다. 그래서 

I고사관수도I의 ‘고사’가 바로 강회안 자신 같다는 설명이 꽤 그럴듯하다. 아무튼 명리나 출세 

에 연연해하지 않고 시와 그림과 글씨와 꽃과 더불어 t물질의 바깥I에 노니는 것/ 그것이 강회 

안의 진정한 낙이요 경계였을 법하다. 그런데 “옷깃올 열어 오가면서” 옮은 시는 전해지는 게 

많지 않아 아쉽다. 다만 양주 누원에서 지었다는 아래의 시로 만년에 강회안이 느끼고 옮은 

소회를 짚어볼 뿐이다. 

혼한 산 어디엔들 오두막 못 지으랴 

청산과 마주앉아 한숨 길게 뿜어보네 

벼슬살이 십 년에 다 늙었으니 

백발로 귀거래를 옮지 말라 

아늑하고 한적한 유태 

묘 

치 않았음을 보여 주는 묘역이지만 참 아늑하다. 답사 날은 마침 만추의 별이 좋을 때라 잘 

다듬어진 잔디와 묘를 둘러싼 나무까지 묘역 전체가 금벚으로 벚나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 

로운 휴식에 잠시 기대어 우리도 안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강회안의 무텀은 그 대열에 없고 한 귀퉁이에 외따로 있었다. 본래 파주 장단에 있 

던 묘를 1987년에 이곳으로 이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묘역 바깥 한쪽에 치우쳐 있 

는 강회안의 무텀은 좀 쓸쓸해 보인다. 제사도 집안 시제 때만 같이 모실 뿐이라고 한다(강 

회맹 둥은 별도의 제를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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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t물질의 바깥’에 서 기꺼이 노닐 줄 아는 강희안에게는 오히려 중심을 벗어난 한적한 

유택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비각 옆에는 한글 창제에 기여한 공을 새로 새긴 돌이 

우뚝 서 있다. 그런데 한글로 커다량게 새긴 I강희안 어르신님’보다 내게는 ‘고사관수도’의 강 

희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 실제로 i고사관수도’는 손바닥 크기를 조금 넘는 자그마한 조각그림. 

그런데 한국미술사에 남는 큰 그림이 되었으니/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재창조할 

한국미학을 원류가 아닐까. 경기 혼을 만나고 오는 오늘도 옷깃을 다시 여민다.18) 

3. 시홍의 문화예술의 정신과 발전 방향 

시홍의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 

적 인물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적 합의는 물론I 

행정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각종 행사 

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강조한대로 나는 시홍의 문화예술의 정신에 “인재(仁齊) 강희안(姜希題)을 

주목(注目)“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提言)한다. 

1) 문화예술 관련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둥을 통해 역사 

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그 결과물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 

라 각종 관내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한다. 

2) 축제， 문화제/ 전시회l 음악회， 공연I 출판물의 발간 시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부 

제 퉁의 소재로 삼음은 물론/ 홍보의 상승효과로 삼아야 한다. 

3) 휘호대회y 미술공모전l 사진공모전， 문학작품 공모전 둥을 개최를 통해 그 유지를 

기리며 그 예술적 정신을 함양한다. 

4) 각종행사시 작품의 영인본을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서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 

이고 작품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기여 하여야 한다. 

5) 행정기관에서는 인재 강희안의 추모일의 제정I 기념관의 건립 및 작품의 상설 전 

시， 신도로 개설 도로명 제정/ 관내학교 순회교육과 관련행사 개최 시 재정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하겠다. 

18)정수자·시인·문학박사， 출처:경기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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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흥의 유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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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시흘의 유형문화재 

1. 시홍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 지정번호 : 보물 제1324호 

。 지정 연월일 : 2001년 9월 21일 

@ 소재지 : 시홍시 대야동 산140-3 

。 시대 : 고려시대 

*‘형훌훌훌f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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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홍 소래산 마애보살입상(始興 蘇菜山 廳崔홈購立像)은 소래산 중턱에 위치한 

병풍바위(또는 장군바위) 암벽에 선각(線刻)되어 었다. 지금은 암벽이 풍화가 심하 

여 그 형상을 뚜렷하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멸이 심하다. 머리에는 연화문(違 

花敬)의 화사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특이하다. 이 보관은 위가 좁 

은 원통형으로 안에 당초문(庸草救)이 장식되어 있다. 원통형의 관을 쓴 보살은 

고려시대에 와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인데/ 그것을 당초문으로 장식한 예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얼굴은 퉁근 형상에 눈/ 코l 입이 부리부리할 정도로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고/ 양쪽 귀는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둘러 

있어 자못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었다. 이는 얼굴에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강 

하게 나타나는 고려시대 불상의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양쪽 어깨에 걸친 천의(天 

衣)는 동체 (H同體)를 휘감았는데 가슴 밑에는 결대(結帶)가 있고I 그 밑으로는 큼직 

한 활과 같이 굽은 형상을 그리면서 발목까지 유려(流麗)하게 흘러내렸다. 

한편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내장(內掌)하였으며， 왼손은 오른 팔 

꿈치 부근에서 상장(上掌)하였다. 발은 연화대좌 위에 양쪽으로 벌린 자세를 취하 

였는데/ 발가락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 이 마애상의 규모는 높이 14m, 보관 높 

이 1.8m, 발길이 1.24m, 발톱길이 15cm, 귀 1.27m, 눈크기 50cm, 입크기 43cm, 

머리높이 3.5m, 어깨너비 3.75m의 거불(닫佛)로 우리 나라 석불조각에 있어서 최 

대에 속한다. 얄은 선각엄에도 불구하고/ 기법이 우수하고 회화적인 표현이 뛰어 

난 세련된 작품이다. 

1988년 시홍군지편찬위원회의 주관으로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탁본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1일-7월 31일까지 진행된 탁본작업에는 연 인원 100여 명 

이 참여하였다. 탁본은 같은 해 9월 14일에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가 통과되는 

신천동 구 신라예식장 건물 벽면에 전시하여 내외에 널리 소개되었으며， 2009년 

10월 시승격 20주년을 기념하여 시청 로비에 전시된 바 있다. 탁본은 현재 시홍시 

향토사료실에 보관 중이다. 

저11 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 34 -



#"1훌훌확훌￡ 
3짧‘8않~Cul없1f1! 잉&뼈X엉$ 

2. 시홍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 지정번호 : 사적 제413호 

@ 지정연월일 : 1999년 6월 11일 

@ 소재지 : 시홍시 방산동 370-3외 

@ 시대 : 통일신라시대 

시홍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始興 芳山洞 춤쯤와 白홉 憲址)는 수십 년 전부터 

동내에서만 구전으로 알려져 왔으나， 1991년 1월 신현3통장인 안병권씨와 김재원 

교사가 시홍시 문화공보실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고l 본격적인 관심을 끌 

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실사를 하 

였고 이 때의 조사로 인하여 이 지역에 고려초기 청자요지가 존재하고 었다는 사 

실이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시홍시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해강도자미술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 

였으며， 1997년 1차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2차 발굴조사가 1998년에 실시 

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요업활동의 시기는 대략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사이 

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출된 가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아궁이에서 최 

초의 1차가마는 굴뚝부까지의 총 길이가 39.1m, 2차가마는 36.5m , 3차가마는 

35.8m로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이는 현재 남아있는 3차가마 

의 아궁이 끝에서 측정한 것이므로 3차가마의 길이만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아궁이는 길이가 약 3m, 폭이 약 1.3m 가량 되며， 가마벽과 마찬가지로 벽 

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 유물은 청자와 백자y 토기 그리고 각종 요 도구 

류가 었으며， 청자와 백자의 종류로는 발(대접)， 완I 접시/ 화형접시/ 잔/ 광구병/ 

유병l 주자/ 호l 합/ 벼루/ 제기， 장고/ 잔탁 퉁이 었다. 출토된 유물의 비율을 보면 

청자가 백자에 비하여 약 95대 5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자가 압도적 

으로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마의 특정은 첫째， 중국 요지의 축조방식인 벽돌로 축조되어 중국적인 요 

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남한지역에서 발견된 가마 중에서 가장 양호 

한 벽돌가마로 평가된다. 둘째l 요업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신라의 전통이 강한 도기질의 요업체계가 어느날 갑자기 자 

기를 생산하는 요업체계로 바뀌고 있는 현장이 확인됨으로서 한국의 청자와 백자 

발생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으 

로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 시홍시 일대를 세력 하에 두었던 호 

족이나 세력가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y 시홍 역사의 한 부분을 이해 

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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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홍 오이도 유적 

。 지정번호 : 사적 제441호 

@ 지정연월일 : 2002년 4월 1일 

@ 소재지 : 시홍시 정왕동 914 외 

@ 시대 : 신석기시대~통일신라시대 

오이도(烏耳島)는 섬 전체가 패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패총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패총들은 대체로 만(灣)이 형성된 포구 주위에서 확인되었다. 

오이도 패총은 크게 북부지역 패총군/ 남서부지역 패총군y 남부지역 패총군으로 

구분된다. 

남부지역 패총군(신포동 A패총 • 신포동 B패총)에 대한 조사는 1988년과 1999년 

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곳에서는 야외노지 3기를 비롯하여 많은 양 

의 빗살무늬토기 및 석기y 골각기가 출토되었다. 신포동 패총 출토 토기류는 주변 

지역 출토 토기류의 문양모티프 변천을 고려해 볼 때 신포동 A패총은 신석기 중 

기 후반에/ 신포통 B패총은 신석기 후기의 171 인 시도기(失島期)에 속하며 절대연 

대는 B.C 3,500- B.C 1，500년 사이에 해당된다. 

가운데살막 패총은 오이도 남서부지역 패총군으로 모두 3개의 패총이 확인되었 

고/ 출토 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편 • 석기류 둥 1，000여 점과 수혈주거지 3기， 야외 

노지 3기 퉁이 확인되어 우리 나라 신석기 문화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는 

데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석기시대 전기적(前期的) 요소를 보이는 구분계 빗살무늬토기 중심의 

토기들이 확인됨에 따라 서해도서지방의 신석기문화편년의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 

었고l 문양모티프와 태토상으로 볼 때 한강유역의 중부내륙지방 유적들과 많은 유 

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과의 문화적 관련상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었 

다. 둘째， 출토된 토기들 중 중국 산동지방 신석기문화인 용산문화(龍山文化)의 흑 

도(黑關)와 그 제작방식이 유사한 토기편 1점을 비롯해 중국의 황해연안지방 신석 

기 유적 출토품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의 선사문화 비교 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l 패총의 충위적 양상뿐만 

아니라 패총 내 각각의 패각더미가 확인됨에 따라 당시의 조개채취집단의 생계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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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회맹 선생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87호 

@ 지정연월일 : 1985년 9월 20일 

@ 소재지 : 시홍시 하상동 산2 

@ 시대 : 묘 - 성종 14년(1483)， 신도비 - 성종 19년(1488) 

강희맹(姜希굶，1424-1483)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농학자로 자는 경순(景 

醒)， 호는 사숙재(私淑齊) . 국오(氣嗚) . 만송강(萬松間) . 운송거사(雲松居士) . 무위 

자(無薦子)이며l 본관은 진주(촬州)이다. 세종 29년(144끼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 

슬을 거처 좌찬성(左贊成)둥을 역임했다. 저서에 『사숙재집(私淑薦集).D . Ii촌담해이 

(村談解願)Jl . Ii금양잡록(션陽雜錄)Jl . Ii사시찬요초(四時幕要妙)Jl 퉁이 있고/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묘역은 봉분을 중심으로 가운데 묘비가 있고l 그 앞에 상석(皮石)과 향로석(香爛 

石)이 있으며/ 한 단 아래 좌우에 문신석인(文닮石人) 한 쌍이 서 었다. 상석 바로 

앞에 놓이는 장명동(長明燈)도 없고 망주석(望柱石)도 없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동 

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2단의 기단석 위에 비신을 세웠다. 

기단석 사방에는 연판문(運離文)을 새겼고/ 이수(轉首)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한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갖고 노는 단룡농주(單龍弄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조각해 

놓았다. 신도비는 성종 19년(1488)에 건립되었으며l 그 후 500년이 지난 1988년에 

비각(牌聞)이 세워졌다. 신도비의 규모는 비신의 높이 1.95m, 폭 80cm, 두께 20cm 

로 대제학 서거정(徐居正)이 비명을 짓고/ 글씨는 홍문관 박사(弘文館 博土) 박증 

영(朴增榮)이 썼으며 아울러 전자(養字)를 하였다. 묘역 주변에는 선생의 양부(養 

父)인 강순덕(姜順德， 1398-1459 이숙번의 사위， 사헌부 감찰) 묘를 비롯하여， 선 

생의 형인 강희안(姜希顯I 1418-1464 인수부윤) 묘/ 선생의 장남 강귀손(姜龜孫/ 

1450-1505, 우의정) 묘/ 손 강태수(姜台壽， 1479-1526 순천부사) 묘/ 증손 강복(姜 

復， 1508-1529, 충좌위 부사용) 묘/ 고손 강극성 (姜克誠， 1526-1576 장단부사) 묘 

둥이 있다. 

묘역 업구에는 선생의 재사(薦舍)인 연성재(運城驚)， 1965년 건립)가 있고y 묘역 

앞에는 하지골(倚池各， 연꽃 연못의 뜻)이란 마을이 있었다가 연성1지구 돼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에 폐동된 뒤 1999년에 대단위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자 하 

지골의 뜻을 지닌 연꽃마을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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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남리 지석묘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03호 

。 지정연월일 : 1988년 3월 21일 

@ 소재지 : 시홍시 조남동 480-8외 

@ 시대 : 청동기시대 

.，..，혹훌훌훌f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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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리 지석묘(鳥南里 支石훌)는 우리 나라 선사시대인 청동기시대(춤鋼期時代) 

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텀이다. 이 지석묘는 조남동 소릉봐(小陸山) 서남쪽 안골에 

었다. 덮개돌(蓋石)은 섬록편마암(閒綠片麻岩)의 석재(石材)를 이용하였으며/ 그 규 

모는 길이 4.2m, 넓이 3m, 두께 70cm에 이른다. 덮개돌의 윗면에는 금이 많이 갔 

는데/ 이것은 편마암 계통의 암질을 가지고 지석묘를 만든 다른 경우처럽 암질이 

생성될 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덮개돌이 놓여져 있는 긴 방향이 동서 

쪽이다. 덮개돌의 전체적인 모습은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을 많이 하여 판자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두터운 곳이 있으며/ 가운데 쪽에는 깨진 흔 

적이 남아 있다. 덮개돌의 아래에서 3개의 굉돌[支石]이 확인되었다. 남쪽과 북쪽 

의 것은 조장편암질(曺長片岩質)의 석재를 이용하였는데 그 크기는 각각 

2.33mx62cmx90cm와 2.46mx48cmx92cm이며/ 단면이 사다리꼴에 가까운 직사각 

형 모양을 하고 있다. 동쪽의 것은 크기나 재질 둥으로 보아 이 지석묘의 원 구조 

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크기는 84cmx24cmx82cm이고 휘록암질(輝綠岩 

質)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지석묘에서는 어떠한 하부구조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 

으며I 주변지역에 대한 트렌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유물이나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석묘가 분포된 인근의 광명시 가 

학동 • 철산동과 의왕시 내손동 • 이동 • 삼동l 안산시 양상동 • 선부동I 군포시 산본 

동 · 부곡동I 안양시 평촌동 등 주변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수백년간 지속되었 

던 청동기 시대의 문화상 전반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 

된다. 시홍시에서 1995년에 진입로를 마련하였고， 1999년에는 지석묘 자체의 성격 

규명과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을 확인하기 위해 한양대 박물관에 의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을 정리하였으며， 2007년 7월 지반 침하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나y 

2008년 보수/ 보존 • 강화 처리하여 원형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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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63호 

@ 지정연월일 : 1997년 5월 16일 

@ 소재지 : 시홍시 거모동 산62-4 

@ 시 대 : 묘 - 인조 5년(162η， 신도비 - 인조 7년(1629) 

，.:，협훌훌확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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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겸(韓浚議I 1557-162끼 선생은 조선 중기에 호조판서를 거쳐 인조의 장인으 

로 서평 부원군에 봉해졌다. 이 묘역은 한준겸의 묘를 중심으로r 그의 아들 한회 

일(韓會一I 1589-1642 한성좌윤) 묘와 우측에 손자 한이성(韓以成I 1602-1634) 묘y 

그리고 바로 앞쪽에 증손인 한두상(韓斗相I 1627-1687 돈령부 판관) 묘가 함께 조 

성된 4대에 걸친 묘역이다. 한준겸의 시호가 문익(文靈)이므로 그의 후손들을 문 

익공파라고 칭한다. 

한준겸 묘는 회산부 부인 황씨와 합장이며 석물은 묘표 • 장명동 · 상석 • 향로석 

• 혼유석 각 171, 문인석I 망주석l 동자석 각 1쌍이 있다. 묘표는 월두형(月頭形)의 

비신(牌身)과 기대(基臺)로 이루어졌고 인조 6년(1628)에 건립되었다. 한회일 묘는 

정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이며l 석물은 묘표 • 상석 • 향로석 각 1기와 문인석 1쌍이 

었다. 인조 23년(1645)에 세운 묘표의 비문은 신익성이 짓고 글씨는 오준이 썼다. 

한이성 묘는 유인(擺人) 죽산 안씨와 합장이며/ 석물은 묘표 • 상석 · 향로석 각 1 

기， 동자석 · 망주석 각 1쌍이 있다. 문인석을 사용하지 않고 거대한 동자석을 사 

용한 것은 공이 벼슬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묘표는 숙종 27년(1701) 

에 세운 것으로 비문의 글씨는 한종노가 썼다. 한두상 묘는 숙인(淑人) 양주 조씨 

와 합장이며/ 석물은 묘표 • 상석 • 향로석 각 1기l 문인석 · 망주석 각 1쌍이 있다. 

묘표의 비문은 이봉휘가 짓고 글씨는 한종노가 썼다. 

한준겸의 신도비는 인조 7년(1629)에 세운 것인데/ 총높이 3.35m로 장대한 귀부 

에 푸른 빛이 감도는 대리석 비신과 생동감이 넘치는 이수의 조각y 안정감 있는 

비례감각 퉁 조선 전기의 양식에 따라 조성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신도비 

는 묘역의 이장 이후 효종 3년(1652)에 효종이 내탕금을 내어 신도비를 중건하고 

그 전말을 비문의 끝부분에 새겨 놓았는데 이정구가 짓고 글씨는 오준이 썼으며， 

전자(훌字)는 김상용이 하였다. 이 신도비는 한준겸의 묘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여 m 떨어져 있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1994년에 현 위치로 옮겨 

져 왔으며 이때 비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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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치인 선생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호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소재지 : 시홍시 안현동 360-6 

。 시대 : 묘 및 묘갈 - 정조 14년(1790) 

김치인(金致仁， 1715-179이 선생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공서(公恐)， 호는 

고정(古亨)，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영의정을 지냈던 김재로(金在훌， 1682 -1759)의 

아들로 영조 24년(1748) 춘당대시(春樓臺試) 갑과(甲科)에 장원하여 예문관 전적， 

좌승지를 거쳐 1762년 이조판서에 올랐으며 1766년 영의정을 지냈다. 당파를 조성 

했다 하여 영조 48년(1772) 직산현(擾山縣)에 유배되었다가 반년만에 풀려나 영중 

추부사(領中樞府事)로 기용되었으며，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고부겸승습주청사(告 

計暴承聲奏請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1785년(정조 9)에는 『대전통편(大典通 

編}.n 편찬을 주관하였으며/ 편저로는 『명의록(明義錄).n과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 

通記}.n가 었다. 시호는 헌숙(憲薦)이다. 

묘는 안현동 길마재 마을에 있는데/ 정경부인(貞敬夫人) 완산 이씨(完山李民) • 

달성 서씨(達城徐民) . 광주 이씨(廣州李民}의 세 부인과의 합장이다. 첫 부인 완산 

이씨는 묘 오른쪽에， 둘째 부인 달성 서씨와 광주 이씨는 그의 묘 왼쪽에 각각 합 

장되었다. 묘역에는 호석(護石)을 두른 봉분을 중심으로 왼쪽에 묘갈이 었고/ 한 

단 중앙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자리잡고 있으며l 좌우에 망주석과 석양(石후) 한 

쌍이 서 있다. 묘 왼쪽에 있는 묘갈은 정조 14년(179이 5월 20일에 세운 것으로 

비신은 높이가 1.61m, 폭 68cm, 두께 37cm이며 비문은 조돈(趙敵， 1716-1790 이 

조판서)이 짓고 아울러 글씨를 썼으며I 전면 글씨는 그의 형 김치일(金致一， 장락 

원 정)의 아들 김종순(金鍾純， 1750-1802 부정자)이 썼다. 또 지문(誌文)은 종형(從 

兄) 김치만(金致萬)의 아들 김종수(金鍾秀， 1728-1799 좌의정)가 썼다. 

신도비는 묘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묘역 내에 었던 십이지신상(十 

二支神像)， 문신석인석(文많石人石)， 장명둥(長名燈)， 하마비(下馬牌) 둥과 함께 일 

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반출해 갔다고 전해진다. 재실(99칸 규모)과 연못은 가문 

의 죄퇴에 따른 관리 소홀로 그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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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유 선생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호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소재지 : 시홍시 조남동 산1-5 

@ 시 대 : 묘 - 인조 16년(1638)， 신도비 - 숙종 2년(1676) 

~，훌훌훌f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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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張維， 1587-1638)선생은 조선시 대 문신， 문장가로y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독(鎔各) . 묵소(默所)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자 
결한 김상용(金尙容， 1561-1637 우의정)의 딸을 아내로 맞아 낳은 딸이 봉립대군 
(鳳林大君l 효종)과 혼인하여 인선왕후(仁宣王尼)가 되어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원년(1609) 증광시(增廣試)에서 을과(ζ科) 1둥으로 급제하여 승 
문원 검열I 주서 퉁의 관직을 거쳤다. 광해군 때 김직재의 무옥(誌歡)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표)에 참여하여 12년 만에 조정에 복귀하여 
정사공신(靖社功몸) 2등에 책훈되었고， 대사헌/ 이조판서， 나주목사， 공조판서， 동 

을 역임하였다. 인조 15년(163η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을 이유로 18차례 

나 상소를 올려 사양하고/ 이듬해 신병이 깊어져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효종 6년(1655)에 영의정에 추증되고y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천문(天文) . 지리(地理) . 의술(醫術) . 병서(兵書) 등 각종 학문과 서화에 능통하 

였고r특히 문장에 뛰어나 이정구y 신홈， 이식과 더불어 당대 조선 문학의 사대가 

(四大家)라고 불린다. 많은 저서가 있었다고 하나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계곡만 
필(鎔씁漫筆)JI ， Ii계독집 JI ， Ii음부경주해(陰符經註解)JI 퉁이 전해진다. 

봉분 앞에는 묘비와 그 앞에 혼유석 · 상석 · 향로석이 놓여 있고 좌우에 문신석 
인 두 쌍과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서쪽으로 약 70m 떨어져 
있는데l 규모는 높이 2.65m, 폭 1.3m, 두께 32cm이며/ 비개(牌蓋)는 옥개(屋蓋) 위 
에 용(龍)이 조각되어 었다. 이 신도비는 길이 4.4m, 폭 25m, 높이 1.3m 규모의 
귀부 위에 세워져 있는데l 우리나라의 신도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귀부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었다. 

묘소에는 현종 어제(衛題)의 표액(表觸)과 그의 아들 선정의 음기(陰記)로 된 표 
석 및 정두경(鄭斗聊)이 찬(擺)한 지석 이 었다. 축종 2년(1676) 10월에 세운 이 신 
도비의 비문은 영중추부사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청평위 심익현이 썼으며l 전자 
(養字)는 광성부원군 김만기가 하였다. 묘역 주변에는 선생의 부친 장운익(張雲寶/ 
1561-1599 이조판서) 신도비를 비롯하여 아들 장선정(張善徵， 1614-1678 예조판 
서)， 손 장훤(張植， 1635-1686 천안군수)， 증손 장진환(張震煥， 1646-1722 예산현 
감) 둥의 묘가 있다. 
묘역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효종비 인선왕후가 부친(장유)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건립 (1601. 효종1)하였다는 원찰 법련사지가 있고， 현재의 법련사 
는 1989년에 건립하였는데 묘역에서 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법련 
사 아래에는 선생의 종태(宗혐l 조남동 2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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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연 선생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 3호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소재지 : 시홍시 신천동 산12 

@ 시 대 : 묘 - 단종 1년(1453)， 신도비 - 194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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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河演， 1376-1453)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 

재(敬驚) • 신희옹(新精컸)， 본관은 진주(쯤州)이다. 태조 5년(1396)에 문과에 급제하 

여 집의/ 대사헌， 좌찬성， 화의정/ 영의정 퉁을 역임하고， 편서에 『경상도지리지(慶 

尙道地理志).1， Il진양연고(쯤陽聯覆).1가 있으며l 저서로는 『경재집(敬齊集).1 이 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묘는 풍수로 보아 무공단좌형(武公端坐形)으로 후세에 인재 부귀가 끊이질 않을 

명당지로 알려지고 있다. 묘의 좌형은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남향이다. 묘는 소 

래산 중턱 남쪽기숨에 있는데/ 묘역을 중심으로 앞 중앙에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으며/ 우측에 묘비I 좌측에 장명둥/ 좌우에 문신석인과 석양(石후) 한 쌍이 배치 

되어 있다. 묘는 정경부인 성산 이씨와의 합장이다. 정경부인 성산 이씨는 묘비 

및 『진양하씨대동보』에도 성산 이씨로 기록되어 있다. 묘비의 비신은 높이 1.33m, 

폭 51cm, 두께 20cm이 다. 
신도비는 묘소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l 비문은 남지(南 

智)가 짓고 글씨는 김교덕(金敎惠)이 썼으며 아울러 전자(좋字)하였다. 이 신도비 

는 1940년 10월에 건립하였는데 진주 하씨 문효공파 중앙종친회측에 따르면/ 이 

비문은 선생의 사망 후 선생의 3남인 하우명이 남지에게 의뢰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 뒤 1995년에 이가원(李家源)교수에게 신도비명을 의뢰 새로 신도비를 세 

웠다. 묘역 주변에는 하우명(河友明， 1413-1493 동지중추부사/ 효자)과 손 하철석 

(河哲石， 1432-1500 용양위 호군)의 묘와 선생의 2남 제명(懷明， 1407-1457, 예조 

화랑)과 손 하중호(河빼浩， 1425-? 판관)의 묘역이 었다. 묘 아래에는 선생의 재사 

(齊舍)인 소산재(蘇山顆l 또는 소산서원)가 있다. 재설은 세조 1년(1455)에 세워졌 

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1963년에 세웠고l 다시 1995년에 건립하면서 소산서 

원(蘇山書院)으로 개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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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류자신 선생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호 

@ 지정연월일 : 2000년 1월 31일(2004년 9월 20일 확대지정) 

@ 소재지 : 시홍시 능곡동 산32.617 

@ 시대 : 묘 - 광해군 4년(1612)/ 신도비 - 광해군 9년(161끼/ 
영 모재 - 고종 22년(1885) . 행 량채 - 고종 6년(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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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신(柳自新， 1541-1612)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지언(止彦)， 본관 
은 문화(文化)이다. 명종 19년(1564)에 진사시에 오른 후 김포현령I 광주목사l 한성 
부판윤， 개성유수 둥을 역임하였고， 셋째 딸이 광해군 비(光海君紀)가 되자 문양부 

원군(文陽府院君)에 진봉되 었다. 
묘역은 옥녀국부형(玉女局部形)으로 묘지문에 따르면 시홍지방의 팔명당(八明 

堂)에 속한다. 묘의 배치는 특이하게도 류잠(柳裡 1509-1576 공조판서. 부친) . 류 
덕신(柳德新， 1548-1617 돈령부도정. 류잠의 둘째아들) . 류희갱(柳希趣， 1561-1583 
진사. 큰 아들) . 류자신의 묘 순으로 배치되었다. 묘역 내l 석물들은 39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마멸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 다른 묘역의 
석물 배치와 차이는 없고 상석 옆 양쪽에 받침돌이 있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 4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이 비는 본래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있었던 것인데， 자손의 번성을 위하여 광복 직후에 당시 돈 8만원의 
거금을 들여 이전하였다고 한다. 총높이는 약 4.1m로 귀부는 길이 2. 73m, 높이 
87cm, 폭 1.87m에 이르며/ 비신은 높이 2.07m, 폭 1.14m, 두께 35cm의 규모이다. 
귀두(龜頭)는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두꺼운 입술에 송곳니가 드러나 있 
고 폼집에 비해 머리가 큰 특정이 있다. 귀갑(龜甲)을 두른 동 위로는 연화좌대(運 

花座臺)를 마련하여 육중한 비신을 받치고 있으며/ 이수의 전 • 후면에는 두 마리 
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쟁주(雙龍爭珠)의 형태를 생동감 있게 조각해 넣었 

다. 광해군 9년(161끼에 세워지고 비문은 류근(柳根)이 짓고/ 김상용(金尙容)이 전 
자하였으며， 글씨는 병조참의(兵暫參議) 오정(吳靖)이 썼다. 전액(훌願)과 비제에 
시호가 들어갈 두 자리를 비워두었으나 추각(追刻)하지 못하였다. 

묘역 아래 약 100m 떨어져 재실(영모재)이 고종 22년(1885)에 건립되었는데， 안 
채 · 문간채로 구성된 행랑채와 영모재(재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건물인 영모 
재가 가장 안쪽에 약간 높은 터 위에 있으며r i튼디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행랑채 

는 안마당을 가운데 두고 ‘「자’형의 안채와 'l_자’형의 문간채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다. 안채는 잘 다듬은 초석l 기둥과 보/ 도리 등의 치목수법， 부드러운 추녀 
와 시원한 선자연(屬子緣I 부햇살 모양의 서까래)의 면모를 볼 때， 지역의 목수가 
아닌 경장(京辰)이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랑채는 고종 6년(1869) 건립되었는 
데l 시홍관내에 현존하는 가옥으로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생각된다. 건축 연 

대와 구조적 독특성이 문화재적 가치로 인정되어 향토유적 제4호(2000년 1월 31 
일)로 지정되어 있던 『류자신 선생 묘 및 신도비』에 포함， 2004년 10월 15일에 추 
가 지정되었다.2008년 9월에 전통방식에 따라 원형으로 전면 복원 • 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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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지내동 태봉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 지정연월일 : 1990년 5월 4일 

@ 소재지 : 시홍시 무지내동 산15-12 

@ 시대 : 조선시대 

~，훌훌했훌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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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服封)은 일반적으로 태실(服室)， 태묘(服훌) 둥으로 불리는데/ 산모가 태아 

를 출산하고 난 후에 나오는 태반을 묻는 장소를 말한다.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태아가 출산된 뒤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 

관되었다. 

시홍시 관내에는 모두 세 곳에 태실이 있었는데， 칠리제저수지에서 서쪽으로 금 

이동 가는 길목에 있는 태장뿌리(산)와 거모동 군자초퉁학교 앞에 태봉에 있었다. 

금이동 태봉은 근년에 묘소 설치 둥으로 파괴I 분실되었고， 후자 역시 묘소 설치 

후 현재는 동원아파트가 들어섰다. 무지내동 태봉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8년으 

로， 당시 시홍군지 편찬위원회의 故이한기 상임위원이 『시홍군지』의 지명유래를 

집필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제보로 확인되었다. 

이 태실은 해발 50m 되는 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암반층을 지름 2.5m, 깊 

이 2m로 파낸 후 그 속에 석함(石困)을 묻은 조선시대의 태실지(貼室址)이다. 태 

실이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구릉지의 정상부로， 한눈에 

명당임을 알 수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석함뿐으로 석함의 크기는 지름 

85cm, 높이 47cm, 두께 16cm의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다. 석함은 훼손되어 한쪽으 

로 기울어져 있고l동쪽 부분에는 도굴 갱(玩)으로 보이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 

이 속에 넣은 항아리와 태지석함(服誌石困)은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실의 태실 혹은 사대부가(士大夫家)의 태실로 보이나l 정확한 것은 정밀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태봉은 1990년에 들어선 육군부대 

영내에 위치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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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금집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7호 

@ 지정연월일 : 1994년 10월 20일 

@ 소재지 : 시홍시 죽율동 597 

@ 시대 : 1913년 

생금집은 금녕 김씨 자손이 12대째 세거하고 있던 곳으로/ 인근에 널리 알려진 

생금집 전설의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의 가옥은 1913년 개축한 것으로 부분적인 

개수는 있으나 건립 당초의 기본적인 가옥구조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옥 

은 이 지역 전통가옥의 생활모습을 비교적 충실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반영되고l 일하는 가치l 분수에 맞는 생 

활자세를 고취시키는 생금집이라는 전설이 만들어진 장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건물은 안채가 12칸/ 바깥채가 여섯칸으로 규모는 149.84m'에 이른다(가옥고 

증 : 경기대 김동욱 교수). 한편， 생금집에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말엽 죽율동에 살았던 김창관(金昌寬， 1845-1929)이 마을로부터 10여 리 

떨어진 옥구도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물(생금우물)에 셋노란 털을 가진 닭이 한 

마리 있어 보자기에 곱게 싸다가 접 골방 반닫이에 넣었다. 이 때 보자기에 썼던 

닭털이 하나 떨어져 있어 이튿날 한양에 있는 금방에 가서 물어 보니 금붙이로 

확인되었다. 한양에서 돌아온 뒤 곧 반닫이를 열어보니 닭은 모두 황금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황금 닭털을 모아 새로운 금방올 찾아다니며 돈으로 바꾸 

어 땅도 장만하고 새 집도 지었는데 그 집이 바로 I생금집’이라고 한다. 한편 소 

문을 듣고 출가했던 딸이 찾아와 생금닭을 몰래 훔쳐가다 중간에서 보자기를 펴 

보니 번쩍이던 황금 닭은 돌덩이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순간 딸은 황금닭의 주 

인은 따로 있음을 깨닫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황금닭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고 한다. 그 뒤로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욕심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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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콕지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소재지 : 시홍시 하중동 208 
@ 시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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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독지(官씁池)는 조선 전기의 명신(名톰)이며 농학자로 이름이 높은 강희맹(姜 

希굶， 1424-1483) 선생과 인연이 깊은 연못이다. 평소 농학 발전에 대해 깊은 연 
구와 관심을 기울였던 선생은 세조 9년(1463)에 중추원부사로 진헌부사가 되어 명 

나라에 다녀오게 되었다. 선생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남경(南京)에 있는 전당지(錢 

塊池)에서 연꽃씨를 채취해 귀국한 후I 당시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下中里)였던 현 

시홍시 하중동의 작은 연못(위치: 하중동208)에 재배를 하게 되었다. 강희맹 선생 

이 채취해온 전당연(錢樓運)은 다른 연꽃과는 달리 꽃의 색이 희고/ 꽃잎은 뾰족 

하며 꽃의 끝부분은 담홍색을 띠는 연꽃이었는데l 이 품종은 이 곳에서 재배에 성 

공함에 따라 이후 널리 퍼질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안산군의 별호(別號)를 세조 

12년(1466)부터 i연성(運城)’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후 관곡지는 수초(水草)가 성하여 황폐해졌는데/ 헌종 10년(1844)에 안산군수 

로 부임했던 권용정(權用표)이 이듬해 봄 장정들을 동원하여 못을 파내게 하였다. 

여름이 되자， 연꽃의 잎이 중국 전당의 것과 같이 두 줄기 자라나게 되었다. 권용 

정은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이계조(李탱朝)에게 서목(書目)을 올려 못을 관리하 

기 위하여 여섯 명의 연지기[連直I을 두도록 청하였는데， 이 서목이 받아들여져 

관곡지에는 연지기가 배치되었으며l 휴시 연지기에 결원이 생기면 마을 주민이 이 

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들 연지기에는 각종 노역(勞投)， 부역(眼投)， 포세(布親)， 

양곡세(樓觀租)를 제외시켜 주고 오직 못만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전당 

연의 종류가 없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내력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권용정이 

관곡지의 유래와 수축 경과， 연지기 배치에 대한 사향을 정리하여 『연지사적(運池 

事題).0과 『연지수치후보초(運池修治後報草).0라는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관곡지는 강희맹 선생의 사위인 사헌부 감찰 권만형(權壘衝)의 가문에서 현재까 

지 대대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I 못의 규모는 가로 23m, 세로 18.5m이다.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는 정조 21년(179η에 수원 현륭원(顯隆園)을 행차하는 

길에 안산 관아(官衛)에서 유숙하고/ 안산 관내의 선비를 대상으로 과거를 실시하 

면서 어제(細題)로 『강희맹이 사신으로 중국 남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당 

에서 붉은 연꽃씨를 채취해 왔는데. 그로부터 안산군의 별호를 i연성’ 이라고 했 

다』 는 시제(詩題)를 내렸다는 설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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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웅대군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9호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소재지 : 시홍시 군자동 산70 

@ 시대 : 묘 - 세조13년(146끼/ 신도비 - 연산군 4년(1498) 

~\경훌훌확훌￡ 
g앓!Il않'I!I 엉u!성n용 CIJI'I‘.ow 

영응대군(永鷹大君， 1434-146η은 세종대왕의 8남으로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 

텀) 심씨(沈民)이며， 자는 명지(明之)， 호는 서콕(西各)， 이름은 염(짧)이다. 세종 23 

년(1441)에 영홍대군(永興大君)， 세종 25년(1443)에 역양대군(歷陽大君)， 세종 29년 

(1447)에 영웅대군(永鷹大君)으로 개봉되었다. 서화에 재능이 있었고/ 특히 음률(音 

律)에 조예가 깊어 『명황계감(明皇誠鍵).J1의 가사를 번역하였다. 성품이 순후(醒훔) 

하고 총명하였으며/ 세종이 승하하실 때 영웅대군의 거처인 동별궁에 옮겨와 돌아 

가실 정도로 세종의 총애가 깊었다. 

광무 4년(1900) 9월 17일에 대군의 첫 부인 춘성부부인(春城府夫A) 해주 정씨 

(海州鄭民)와 툴째 부인 대방부부인(帶方府夫人) 여산 송씨(碼山宋民)의 묘를 현 

위치로 천장한 후 1968년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었던 셋째부인 연성부부인 

(延城府夫人) 연안 김씨(延安金民) 및 아들 청풍군(춤風君)과 손 화립정(花林표)， 

그리고 증손 홍선부정(興善副正)， 홍정부수(興貞副守)의 묘를 옮겨 봉안하였다. 

묘는 대군과 해주 정씨 및 여산 송씨와 합장이고 그 왼쪽에 연안 김씨의 묘가 

자리잡았으며， 두 묘 가운데 앞에는 묘비와 상석l 향로석l 장명둥이， 그리고 그 좌 

우에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연산군 4년(1498)에 세운 것 

으로 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는데， 기단석 대신에 귀부 위에다 비신 

을 세웠고/ 다시 그 위에 옥개석 대신에 이수를 얹었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45m, 폭 84cm, 두께 21cm이고， 비면에는 『永鷹大君 神道

牌(영웅대군 신도비).J1란 전제(養題)와 『有明朝蘇國 永鷹大君說敬孝公神道牌銘(유명 

조선국 영웅대군시경호공신도비명).J1이란 비제(陣題)가 새겨져 있다. 비문은 도숭 

지 임사홍(任士洪)이 짓고 아울러 전액(훌願)했으며l 글씨는 용양위부사정 박경(朴 

藉)이 썼다. 묘 입구에는 대군의 시호명을 취한 재실(경효재， 1969년경 건립)과 사 

당(경효사， 1997년 건립)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2008년 홍살문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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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우명 효자정각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1호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소재지 : 시홍시 신천동 깊2 

@ 시대 :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효자 하우명(河友明， 1413-1493)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 

각(雄圍)이다. 선생의 호는 연당(運樓)， 본관은 진주(쯤州)로 서울 돈화문 밖에서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河演， 1376-1453)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손수 조리한 찬(購)으로만 상(皮) 

을 올렸으며， 선생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직접 조리하지 않았을 때는 음식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선생은 너무나 애통하고 

상심하여 몸을 돌보지 않았고 초훼하기 그지 없었으나/ 제수(蔡需)는 반드시 손수 

마련하였으며， 밸나무나 물 깃는 일도 몸소 하는 동 정성을 다해 제사를 받들었다 

고 한다. 3년 통안의 시묘(待훌) 살이를 마친 후에도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영당(影堂)을 세우고 철따라 나는 새로운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모셨 

다. 기제(침、奈) 때는 ”우리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자식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 

장 즐거워하셨다 11고 하면서 먼저 죽은 형제자매의 신위(神位)를 나란히 배치하여 

제사를 지냈다. 벼슬에 뜻이 없어 세조가 두 번씩이나 도진무절제사(都鎭無節制 

使)에 동용코자 하였으나 신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성종 4년(1473) 지방관이 그의 효행을 상신하자 나라에서 정각을 세우고 호역 

(戶짧)을 면해 주었다. 정각은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방풍판(防風板)이 달린 목조건물이며l 정려비(雄聞牌)는 높이 1.27m, 폭 

61cm, 두께 22cm의 규모이다. 이 비각은 1700년대에 처음 세워진 후， 후대에 내 

려오면서 수차에 걸쳐 중수(重修) 하였으나 관리 소홀과 비바람 둥으로 인해 원형 

을 잃어가자 1988년에 전면 보수하였다. 이어 1997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2008 

년 다시 정각을 보수하였다. 1995년에는 조선 성종조에 좌찬성을 지내고 『금양잡 

록(챔陽雜錄).n을 저술한 강희맹의 「소래하중추정문기비(蘇菜河中樞推門記牌)J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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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박동량 선생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2호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소재지 : 시홍시 군자동 산22-2 

@ 시 대 : 묘 - 인조 13년(1635)， 신도비 - 영조 1년(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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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량(朴東亮， 1569-1635)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룡(子龍)， 호는 

오창(橋뽕、) . 기재(寄齊) • 봉주(鳳洲)， 본관은 반남(播南)이다. 선조 23년(1590)에 문 

과에 급제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 병조좌량으로 의주(義州)로 선조를 호종 

하였다. 중국어에 능통하여 의주에 주재하는 동안 선조가 명의 관원과 장수들을 

만날 때， 반드시 곁에 있게 하여 대중외교(對中外交)에 이바지하였으며r 신임이 두 

터웠다. 이듬해 도승지를 거쳐 1596년 이조참판이 되어 동지사(쪽至使)로 명나라 

에 다녀왔으며I 정유재란 때는 왕비와 후궁 일행을 호위하여 황해도 수안(途安)에 

진주y 민폐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관찰사를 

거쳐 이조참판y 호조판서 둥을 역임하였으며y 선조 때 한응인 • 유영경 · 서성 · 신 

홈 • 허성 · 한준겸과 함께 영창대군을 잘 보호하라는 부탁을 받은 이른 바 I유교 

(遺敎) 7신I의 한사람으로 광해군 때와 인조반정의 정치적 혼란기를 맞아 유배와 

복관을 반복하다가 후에 아들 미(懶)와 의(淑)에 의해 복관되어 좌의정에 추증되 

었다. 저서에 『기재사초(寄驚史草).JI . /i"기재잡기(寄薦雜記).JI . /i"방일유고(放速遺鎬).JI 

퉁이 있고， 그림으로 「계산초정도(漢山草亨圖)J 가 있다. 시호는 충익(忠寶)이다. 

묘는 군자봉 동쪽 능선상에 자리잡았으며/ 묘 아래에는 아들 박미(朴觸/ 금양위) 

의 묘가 있다. 묘역의 석물 배치는 봉분 앞에 상석 · 향로석 둥과 그 좌우에 묘비 

· 망주석 퉁이 었다. 신도비는 묘소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m 지점에 아들(박미) 

의 신도비와 함께 서 있다. 신도비의 비문은 이조판서 김상헌(金尙憲)이 인조 19 

년(1641)에 찬술(擺述)하였으나/ 상사(喪事)가 잇달아서 돌에 새겨 세우지 못하다가 

영조 1년(1725)에 이르러 그의 5대손인 박사익(朴師益)이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있 

을 때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2단의 기단석 위에 석신(石身)을 세우고 그 위에 이 

수를 올려놓았는데/ 첫 번째 기단석은 땅속에 묻혀 크기를 알 수가 없고l 두 번째 

기단석은 높이 1.79m, 폭 1.23m이며/ 비신은 높이 2.45m, 폭 1.13m, 두께 36cm의 

규모인데/ 석질은 오석(烏石)에 이수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을 

조각해 놓았다. 비문의 글씨는 송시열(宋時烈)이 썼고/ 민유중(閔維重)이 전자(훌 

字)하였다. 신도비의 추기(追記)는 현손 전 장령(前掌令) 박필주(朴弼周)가 기록하 

고l 글씨는 5세손 강화유수 박사익이 썼다. 1993년 신도비각과 사적비(글: 단국대 

박천규 교수)가 오창공파종중에 의해 건립되었다. 

저11 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 49 -



，.，:，옳훌확했 
S생wl없'lQ C압ItmWCl!!l'IIef 

18. 김준용 장군 묘 및 신도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3호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소재지 : 시홍시 군자동 산138-1 

@ 시 대 : 묘 - 인조 20년(1642)， 신도비 - 숙종 11년(1685) 

김준용(金俊龍， 1586-1642) 장군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수부(秀夫)， 본관 
은 원주(原州)이다. 선조 41년(1607)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광해군 9 
년(161끼 인동도호부사/ 영주군수를 거쳐 인조 14년(1636) 전라도병마절도사를 역 

임하였다. 같은 해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관할 군사를 이끌고 적에게 포위당한 남 

한산성으로 진군하면서 곳곳에서 군사를 모아 병력을 보강하였다. 직산(種山)을 

경유l 용인의 광교산(光敎山)에 이르러 험준한 산세를 이용I 포진하였다가 공경(孔 

敢)의 청나라 군대 수만이 공격해오자 청태조의 부마 백양고라(白후高羅) 둥 많은 

적병을 사살하는 전공을 올렸다. 이후 김해도호부사/ 경상도병마절도사 둥을 역임 

하였다. 시호는 충양(忠塞)이다. 

묘는 본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었으나 도시화계획에 의해 1972년에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봉분을 중심으로 봉분 앞에 상석/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동자석(童子石) 한 쌍이 서 었다. 이 동자석은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지 

않아 문신석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도포를 입고 흘을 쥐고 있는 모양은 문신석인 

과 꼭 같다. 한 단 아래에 문신석인이 화우에 서 있다. 신도비는 축종 11년(1685) 

에 건립한 것으로 묘소에서 서쪽으로 약 80m 떨어진 노변에 위치하고 있는데l 두 

단의 기단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屋蓋石)을 얹었다. 첫 번째 기단 

석은 땅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기단석은 높이 

1.03m, 폭 72cm, 두께 48cm이며， 전면에 운문(雲文)과 연판문(運辦文)을 정교하게 

새겨놓아 세심하게 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었다. 비신은 오석(烏石)으로 높이 

1.4m, 폭 65cm, 두께 22cm의 규모이며 옥개석은 팔작지붕 양식이다. 비문은 허목 

(許種)이 짓고 글씨와 전자(養字)는 오시복(吳始復)이 썼다. 

한편 수원 광교산(위치， 수원시 하광교동 산 1-1)에 경기도 기념물 제38호인 r김 

준용 장군 전숭지 및 비」가 있다. 전언(傳言)에 의하면l 정조(표祖) 때 화성 축성 

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러 광교산에 간 사람들에게서 병자호란 때 (1636) 수원 광교 

산 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운 장군의 얘기를 들은 축성 책임자 채제공(蔡濟悲)이 

그 사실을 새기게 했다고 한다. 암반을 갈아 /충양공김준룡장군전숭지(忠賽公金俊 

龍將軍戰勝地)’라 새기고， 그 좌우에 I병자호란공제호남병근왕지차살청삼대장(며子 

胡亂公提湖南兵動王至此殺淸三大將)’이라는 전승 내용을 새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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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군자성황사지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4호 

@ 지정연월일 : 2002년 3월 15일 

@ 소재지 : 시홍시 군자동 산22-3 

。 시대 : 고려초 

마을의 수호신을 가리키는 말을 성황(城裡) 또는 서낭이라고 한다. 이성계는 즉 

위 후 여러 산천의 서낭을 제사했으며/ 각 고을의 성황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군자봉(君子峰) 정상에 있었던 성황사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 

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JJ r안산군 사묘조」에 ”성황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군 

의 서쪽 21리에 있고 하나는 군의 서쪽 32리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최소한 조 

선 성종조 이전에 이미 성황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위 기록에서 21리 떨어 

진 곳의 성황사가 군자성황사이고， 32리 떨어진 곳의 성황사는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갯머리성황사이다. 

이곳에는 중국으로 가던 서희와 신라 제56대 경순왕인 김부와 왕비 안씨l 그 어 

머니 홍씨의 혼령과의 만남에 관한 전설이 내려온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이곳 

의 성황당은 고려 성종 때 부터 모셔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속 

학자 장철수는 군자봉의 성황사는 김부를 모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식읍으로 받 

은 김은부(金股傳l 고려 현종의 장인)를 성황신으로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 

를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김부와 김은부의 이름이 유사한 데서 비롯된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곳이 그 부인당이라는 전설을 함께 미루어 볼 때 그 가 

능성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곳의 성황당 기원설에서 보듯이 한 지역 내에서 

원한 관계에 있는 인격신이 동시에 숭배되거나 신앙 대상으로 모셔질 수 없기 때 

문이다.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성황사는 최근에 설치된 성황당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 

진 평평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이 성황사가 최후로 모습을 보인 것은 1960년대 

초로 알려지고 있다. 즉/ 외래 종교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 

를 화재로 소설되었다고 한다. 

저11 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던
 이 



20. 조남동 사직단지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5호 

@ 지정연월일 : 2002년 3월 15일 

@ 소재지 : 시홍시 조남동 산71 

。 시대 :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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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社樓)은 국토지주(國土之主)의 ’사(社)'와 오곡지장(五製之長)인 ’직(樓)’의 

두 신위(神位)에게 제사드리는 곳으로， 단(瓚)을 쌓고 봉사(奉祝)하므로 l사직단’이 

라고 칭한다. 

사직단은 왕을 대리하는 지방수령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관。L 향교와 더불어 

지방 읍치의 기본 요건이다. 따라서 옛 안산관아가 위치한 안산시 수암동의 관아 

지y 향교지와 더불어 안산군을 이루던 일체의 시설이다. 

설립시기는 안산군 관아를 안산 목내동에서 안산시 수암동으로 옮긴 1441년 이 

후로 보고 있으며/ 폐치시기는 일제가 강점한 1910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사직단은 정방형의 토축단(士藥瓚)으로 한 면의 길이는 135m이고l 높이는 15m 

정도이다. 사직단의 내부는 외곽부보다 30-50cm 함몰되어 있으며/ 외곽부의 안쪽 

에는 부분적으로 정연하게 쌓은 석축이 노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토단(士增) 

이 무너지지 않도록 폭 1m 정도의 석심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다져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직단의 각면의 중간부분에 강n 폭의 함몰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I 네 

방향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흙으로 된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직단의 각 면은 동， 서， 남I 북을 가리키고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약 20도 

정도 틀어진 상태이다. 사직단 위에는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곳곳에서 와 

편(互片)이 다량 발견되고 있어 윗부분에 중요제사터인 만큼 제사를 집전하던 건 

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되는 와편은 대체로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점 

토성이 강하다. 두께는 2cm 정도이며 표면은 무문이 대부분이고I 이면은 포문(布 

文)이 있는 조선시대의 기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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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윤민헌 선생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6호 

。 지정연월일 : 2002년 3월 15일 

@ 소재지 : 시홍시 산현동 산53 

@ 시 대 : 묘 - 인조6년(1628)， 묘갈 - 숙종 35년(1709) 

윤민헌(尹民敵， 1562~1628)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城平)， 

자는 익세(쫓世)， 호는 태비(홉展)이다. 아버지는 호조좌랑 엄(嚴)이며/ 어머니는 예 

조판서 김주(金樹)의 딸이다. 율독(票各) 이이(李짧)， 우계(牛漢) 성혼(成揮)의 문인 

이다. 

선조 21년(1588) 사마시에 합격하여 선공감역(續工藍짧)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 

지 않았고， 광해군 1년(160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외교문서 담당 

관청)에 들어갔다. 그 뒤 형조화랑·전라도도사·형조정랑 동을 거쳤으며I 광해군 때 

붕당간의 대립으로 정국이 어지럽자 1618년 대동찰방을 마지막으로 안산(현재의 

시흥)으로 물러나 살았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군자감정(軍資藍正)에 임명되고y 

장령 · 내섬시정을 거쳐 평안도절도사로 나갔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 

났을 때 공주로 왕을 호종한 공으로 통정대부(정3품)에 오르고I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공조참의에 이르렀으나 병으로 사직하여l 안산으로 돌아와 타계하였다. 1646 

년(인조 24)에 대제학(大提學)，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그는 자성(資性)이 순정(純正)하고/ 일을 당하면 스스로 지킬 줄 알았으며， 경사 

(經史)에 밝고 시문에 능하였다고 한다. 특히 조맹부(趙굶願)를 사축(私淑)하여 해 

서를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다. 

묘소는 부인 연안 김씨와 합장으로y 인조 6년(1628)에 조성되었는데l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복호혈(代虎켠)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묘갈은 숙종 35년(1709)에 

세운 것으로， 형태는 당시 유행하던 방부개석의 양식인데/ 기단석 위에 갈색의 대 

리석 비신(牌身)으로 다듬었다. 규모는 2.34mx97cmx32cm이다. 글씨는 선생의 손 

자인 평안도 관찰사 윤지인(尹跳仁， 1656-1718)이 썼고， 함홍부윤 윤덕준(尹德騎/ 

1658-171η이 전(좋)을 올려 비신의 앞면과 뒷면에 음각하였다. 이 묘갈은 시홍에 

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가 좋고 양식이 독특하여 조선 중기의 묘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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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7호 

@ 지정연월일 : 2005년 7월 14일 

@ 소재지 : 시홍시 과림동 355 

@ 시대 : 1917년 

.，.，:，혹훌옳확훌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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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주씨 삼세적선비(新安 朱民 三世積善牌)는 과림리 출신(현 과림동)의 주석 

범(朱錫範， 1815-188이， 주순원(朱順元， 1836-1895), 주인식(朱寅植， 1862-1952) . 주 

영식(朱永植， 1867-1952) 둥 3세가 자선을 베풀자 은혜를 엽은 과림동 중림 • 부라 

위와 계수리(현 계수동) 안골 동 주민들이 세운 비(牌)이다.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 창립발기문에 따르면 과림리 중립 출신의 주인식과 그의 

부친 주순원I 그리고 조부 주석범 등 신안 주씨 3대에 걸쳐 과림리 중렴 • 부라위 

와 계수리 안골 주민들(절양빈민)에게 춘궁기 때 구훌하고 세찬(歲購)을 나누어 

주고 영농비를 지원해 주자 은혜를 입은 해당주민 한긍렬(韓就烈)， 민재철(閔載 

喆)， 장선엽(張善爆)， 김상준(金相俊) 씨 퉁이 적선비 창립을 발기하고 주민 전원이 

협동하여 1917년 4월 20일에 적선비를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2년 2월에는 적선비를 풍우(風雨)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민정현(閔표鉉) • 한 

긍렬 • 이순구(李順九) 씨 등 39명이 발기하여 적선비각을 건립하였다. 이 비를 통 

하여 신안 주씨 삼대에 걸쳐 이곳 주민들에게 얼마나 자선을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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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숙번 묘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8호 

。 지정연월일 : 2006년 12월 5일 

@ 소재지 : 시홍시 산현동 산71 

@ 시대 : 조선 전기 

이숙번(李淑審， 1373-1440)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성(安城)이며 경 

(炯)의 아들이다. 태조 2년(1393)문과에 급제한 뒤 1398년에 지안산군사(知安山郵 

事)로 있으면서 이방원(李芳遠l 훗날의 태종)을 도와 군사를 출동시켜 제1차 왕자 

의 난을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닮) 2둥에 

책록되고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졌으며，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住命功닮) 1둥이 되었으며 좌군총제/ 지공거， 중군총 

제 둥 여러 벼슬을 거쳐 1412년 말에는 종1품 숭정대부(뿔政大夫)로 승진하였다. 

1413년에 병조판서가 되고I 이듬해 의정부찬성사가 되었는데I 뒤에 의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좌참찬·찬성이 되었다. 

한편， 1414년에는 지춘추관사로서 영춘추관사 하륜(河밟) 둥과 함께 『고려사(高 

麗史).1 중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고쳐서 바로잡도록 명을 받았다. 이듬해 안성부 

원군(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숙번 묘는 물왕저수지 인근에 있는데 묘 앞에는 문인석상 4기， 장명둥 1기 둥 

석물이 있다. 시홍시에서 유일한 사각형 형태의 무텀으로 15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각형 형태의 무덤은 고려 말의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조선 초기 묘제 

연구의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후에 후손들이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형을 

잃었으나 2006년에 다시 정밀발굴조사에 따라 원형을 회복하고 주변을 정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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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9호 

@ 지정연월일 : 2006년 12월 5일 

@ 소재지 : 시홍시 능곡동 산40 

@ 시대 : 조선 말기 

~，훌훌훌*훌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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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員德츄 石造藥師佛坐像)은 높이가 105cffi, 어깨 폭 

45cffi, 무릎 높이 24cffi, 무릎 폭 62cffi의 불상으로서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민간에 

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미록불처럼 만든 약사여래이다. 신체하부는 다소 비대하 

고 머리 쪽은 작아지는 양식을 보이는데l 불교문화와 민간신앙이 결합된 특이한 

양식으로서 연대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 불상의 영험함이 능곡동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며 돌 자체의 빛깔 

이 두려운 느낌을 주어 몸 전체에 석고를 발라 놓았다고 한다. 전통에 충실한 양 

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신앙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 

가있다. 

약사불(藥師佛)이란， 동방의 정유리세계(햄理짧世界)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의 질 

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소멸시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로 약사여래， 대의왕불 

(大醫王佛)이라고도 한다. 약사여래는 보살로 수행할 때， 12가지 서원(촬願)을 세 

워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이른 바 i약사십이대원(藥師十 

二大願)’이라고 한다 I약사섭이대원’은 대개 중생을 병고(病苦)로부터 보호함은 물 

론 의식주 전반에 걸친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I약사섭이대원’ 이외에 

도 외적의 침입이나， 국가가 큰 재난에 처하였을 때l 천재지변 등이 닥쳤을 때에 

도 약사불의 본원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믿는 신앙형태를 기반으로 한다. 

약사불의 가호(加護)를 벌면 모든 재액이 소멸되고 신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실리 

적인 신앙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강한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 

다. 

약사불은 왼손에 약병(藥臨)이나 약합(藥효)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데， 진덕사 석조약사불의 경우/ 양손을 중앙으로 가지런히 모아 약병을 들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저11 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 56 -



~，훌훌훌훌췄 
$홉U!oogG잉!tur쨌 GUI'ltl!r 

25. 능폭동 선사유적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0호 

@ 지정연월일 : 2011년 11월 2일 

@ 소재지 : 시홍시 능콕동 479외 

。 시대 : 신석기시대 

시홍 능곡동 선사유적은 2005년 가을 능곡택지개발지구(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발견되었다. 현재 능곡고등학교와 마주보고 었으며， 물왕저수 

지로 우회하기 직전에 통과하는 터널식 도로로 연결되는 언덕 지형에 만들어진 

작은 공원이 바로 이 능곡동 선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유적공원이다. 

능곡동과 군자동 일원에 계획된 능프주택지개발지구의 7개 지점에 대한 대규모 

발굴조사는 2004년 10월에 시작되어 2007년 가을에야 종료되었다(조사기관 : 경기 

문화재단부설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업 전체 준공을 앞둔 능곡택지개발지구의 능 

곡동 선사유적이 확인된 지점은 해발 30m 내외의 낮은 구릉 말단부로 능옥지구 

의 최북단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는 현재 유적공원으로 보흔된 신석기시대 집자 

리 24기 이외에 청동기시대 집자리 6기와 구덩이 2기/ 삼국시대(백제)와 통일신라 

시대의 무텀 6기I 조선시대 이후의 무텀 107기， 구들， 석렬 동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해발 약 33m의 큰 구릉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분포한 신석시시 

대 집자리 24기가 특히 중요한 발견으로 이들은 신석기시대의 마을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접자리들의 입지와 배치， 규모/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농곡동 유적의 학 

술적 의의가 대단히 높다. 서울 •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신석기시대 마 

을유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지역의 선사문화연구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발견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능곡동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들을 원위치에 보존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였고， 불왕저수지로 향하는 계획도로는 터널식으로 변경하여 

능곡동 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앞으로 능곡동 선사유적은 향토유적 

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것이며 문화유산 배움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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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물왕동 선정비군 
@ 소재지 : 시홍시 물왕동 319 

물왕동 선정비군은 원래 현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cm 떨어진 노변에 있었 
다. 주변 일대는 조선시대 시흥지방 최초의 시장인 방축시장(뒤에 광석시장으로 

개칭)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던 곳인데 I 1980년대 안양~월꽂간 도로 확 · 

포장공사로 인하여 현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 3기의 선정비가 있다. 가장 큰 선정비는 1844년부터 1848년까지 안산군수 

를 지낸 권용정(權用正I 1801-1861)의 영세불망비로 1848년에 건립하였으며 그 규 

모는 1.33mx58cmx22cm이다. 그는 안산군수에 재임 중 선조(先祖)인 권만형(權흩 

衝/ 강희맹의 사위) 때부터 관리해온 관곡지(官김池)를 정비함은 물론 이에 관한 

사적( IT"연지사적(運池事績) .n )을 저술하였다. 

두 번째로 큰 선정비는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안산군수를 지낸 박기회(朴氣會) 

의 거사비(去思確)로 1873년에 건립하였으며 그 규모는 1.23mx42cmx16cm이다. 

3기 중 가장 작은 선정비는 1813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뒤에 형조판서를 역임 

한 이규현(李奎鉉. 1777-1844)의 영세불망비이다. 1843년에 건립하였으며 그 규모 

는 1 .07mx38cmx17.5c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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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군자동 지석묘 

@ 소재지 : 시홍시 거모동 1352 

@ 시대 : 청동기시대 

#.，윌훌훌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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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지석묘는 원래 시홍 지방도로 황고개길에서 남행하여 김준용 장군 묘 

및 신도비의 도로안내판을 조금 지나 구지정2길 안에， 80m 가량 직진한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하여 좌우로 들어선 서너 채의 주태들 사이(군자동 354)에 위치하고 

있었다. 

군자동 지석묘는 2004년 12월 시홍 군자봉 성황제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술 고증조사를 수행하던 인하대학교 서영대 교수와 국립민속박물관 장 

장식 박사가 발견하여 시홍시청 향토사료실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주 

변 가옥의 담장이 지석묘 개석을 가로지르고 폐자재 동에 둘러싸여 문화재 훼손 

의 위험이 컸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여 2005년 경기도와 세종대학교 하문식 교 

수 동의 현장확인을 거쳐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를 위한 긴급예산이 마련되었다. 

2007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l 개석(덮개돌 

250cmx180cmx85cm)과 지석(굉돌) 3-4매를 갖춘 탁자식 지석묘엄을 확인하였다. 

지석묘에 관련된 다른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석묘 남쪽 구(構) 상의 

내부 교란층에서는 조선시대 자기편 둥이 수습되었다. 군자동 지석묘는 일부가 파 

괴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홍 지역에서 확인된 약 15기의 지석묘 중 

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계수동 일대의 지석묘군과 안산 선부동 지석묘군/ 

김포 지역의 지석묘가 대부분 개석식임을 볼 때/ 탁자식 지석묘의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탐문조사에 응한 구지정마을의 촌로들은 어린 시 

절 부모님들이 지석묘에 고사를 지내거나 고깃배의 몇줄을 매기도 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 

한편 발굴조사 완료 이후 군자동 지석묘 주변의 가옥 등 입지문제로 인해 지석 

묘를 세워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군자동 지석묘의 실 

질적인 보존 및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멀지 않은 위치에 지석묘 

이전부지를 구하여 지석묘를 복원하고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 

언을 내놓았다. 이에 2009년 가을 인근 거모동에 조성되고 있는 군자근린공원 내 

에 군자동 지석묘의 이전 복원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군자근린공원 상단 

부에 새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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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수동 지석묘 

@ 소재지 : 시홍시 계수동 260-4 

。 시대 : 청동기시대 

"':1 훌훌확용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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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동 지석묘의 덮개돌 규모는 가로 3.15m, 세로 2.62m, 높이 55cm이며/ 재질 

은 오상편마암이다. 또 평면은 부정형(不定升U)의 마름모꼴이다. 남방식인 이 지석 

묘는 덮개롤 아래에서 3개의 받침돌이 확인되었는데 서쪽의 것은 녹니석편암의 

암질이고， 북서쪽과 북쪽의 것은 덮개돌과 같은 오상편마암의 재질이다. 

다른 지역의 지석묘와는 달려 과거에는 계수동 안골 주민들에 의해 해마다 장 

승제가 거행되기도 하였다. 이 장숭제는 예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에 길 

일을 택해 풍년과 무병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었는데， 이 지석묘 바로 서쪽 곁에 

남자장승을 세우고/ 전방(동) 약 250m 떨어진 산기숨의 수령 100년이 훨씬 넘은 

느티나무 아래에다 여자장숭을 세워 풍년y 다산， 무병 동을 기원한 것이다. 장승은 

일반적인 장숭과는 달리 소나무를 적당하게 다듬어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붓으 

로 그려 만들었다고 한다. 장숭제를 끝낸 후 장승들은 한 해 동안 남자장숭은 마 

을 뒷산 기숨에 세우고l 여자장승은 마을 앞산(계수초등학교 앞산) 기숨에 세웠다. 

이와 같이 지석묘와 장승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지방문화의 한 단변을 나타 

내고 있다. 즉/ 지석묘가 단순히 무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을주민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11월 도시계획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 위치에서 서 

쪽으로 36m 떨어진 현 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발굴조사 중 계수동 주민들의 제 

보로 현 지석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야산 구릉지에서 3기의 지석묘 

가 새로이 확인된 바 있고l 그 곳에서 마제 돌도끼 1점과 무문토기편 1점이 수습 

된 것으로 보아 안골 일대는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취락지가 형성되었 

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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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송운 원성모 장군 순국비 
@ 소재지 : 시홍시 정왕동 옥구공원 

純忠ft義i벌殺亨難一等功ê 平原君 元成模 將軍의 字는 景範이요 號는 松웰이시 
다 更暫判書 弘文館 大提學을 지낸 譯 繼檢의 손자이시며 經鐘參贊 韓 虎英의 둘 
째 아드님이시다 1569年 9月 15 日 (宣祖 2年)에 태어나시어 1637年 1月 13 日 (仁祖
15年) 68歲를 일기로 戰死狗節하시었다. 將軍은 34歲(1603年)에 武科에 及第하여 
宣敎郞巨山道 察닮과 縣令에 이르렀는데 淸薦顯白하고 善政을 펼쳐 任地를 떠난 
후 백성들이 善政韓까지 세웠다. 末年을 安山(現 始興市)의 鄭里에서 보내시다가 
1636年(仁祖 14年) 內子胡亂이 일어나 江華島마저 오랑캐에게 빼앗긴 후 敵의 氣
勢기 강하여 계속 陸地로 향함에 義兵을 일으켜 安山 峰爆山城에 陳을 치고 큰아 
들인 宣傳官 升吉과 막내아들 願吉과 더불어 나라를 위해 죽음을 맹세하고 義兵
을 모집하니 곳곳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義兵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처음에 
는 安山 j隆爆버城에 陳을 치고 敵을 防響하였으나 火力과 戰關裝備가 負弱한 반 
면 오랑캐의 戰勢는 더욱 彈烈하여 安山을 攻擊해 옴에 戰勢가 불리함으로 十餘
里 덜어진 德、物島(現 玉龜島)로 義兵을 이끌고 들어가 熾烈한 戰歸를 벌인 끝에 
많은 戰功을 세우고 敵軍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架흉不敵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도 바닥나는 등 싸움의 形勢가 불리해지자 故鄭에 두고 온 
家族들에게 遺言狀을 적어 화살에 매어 正往洞 배나루를 향하여 활시위를 당겼으 
며 배나루 山중턱에 화살이 날아와 닿았다. 이 때 將軍의 家族들은 戰爭터에 나간 
三父子의 消息이 궁금하던 차에 화살이 날아왔는데 그 끝에 종이 묶음이 달려 있 
어 풀어보았더니 바로 將軍의 遺言狀이었다. 얼마 후 將軍 三父子가 德物島에서 
狗節하자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後孫들이 三父子의 賽禮를 치렀다. 이에 朝廷에서 
는 議政府 領議政 平原君(蕭宗) 英祖때에 이르러 純忠休義週義亨難一等功몸에 策
勳하였으며 忠義讀號를 내려주었고 큰아들 升솜公은 左贊成 原陸君으로 願吉公은 
戶團住郞의 벼슬을 내렸다. 그 351年이 經過한 1988年 이곳 일대가 始華地區 士取
場으로 編入되자 後孫들이 移賽을 하기 위하여 出投을 했는데 얼굴의 形態며 수 
염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의 미이라로 發見되어 모두들 놀랐다. 더욱이 當時 戰關
에 입었던 속옷과 겉옷은 물론 官服까지도 조금도 變色되지 않은 채 였으며 좁나 
라 軍士의 칼로 옆구리 두 군데를 맞아 狗節 그 血浪이 官服에 스며 벌결게 있었 

다. 始興市에서는 憂國忠節의 精神을 繼承하기 위하여 將軍이 두 아들과 함께 狗
節하신 地域의 學校이름을 松鉉初等學校와 松鉉中學校라 命名하였으며 그 一帶를 
松鉉마을이라 制定하였다. 이에 後孫들이 先祖의 옳高한 護國精神을 기리기 위하 
여 始興 文化院과 始興市의 協助아래 文敵과 史料들을 參照하여 狗節하신 후 365 
年째 되는 해(2002年)에 精誠을 모아 愛國忠、節의 精神으로 獅土 故獅을 지키신 先
祖의 높고 깊은 德과 燦然한 功績을 後孫들에게 알리는 精神敎訓의 指標로 삼기 
위하여 이곳 獅里에 이 陣를 세운다. 幕는 始興市 正往洞 배나루 先瑩에 있었으나 
이곳 一帶가 始華地區 士取場에 編入되자 1990年경 본래의 위치에서 南西쪽으로 
約300m 떨어진 先瑩으로 移賽하였다.(2002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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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시훌의 무형문화재 

명 칭 군자봉성황제 

군자봉은 행정구역상 시홍시 군자동과 장현동 · 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높이 199m의 산으로서 옛 시홍군의 군자면， 현재의 군자동 둥 주변 지역 

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산에서 성황제를 지냈다는 

것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寶)J 에 이미 나와 

있고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與地圖書)J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봉 성황제는 조선 초기에 국가의 공식 기록물에 존재 

가 언급될 정도로 이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존재였으며l 최소한 50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성황제이다. 

유 래 |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군자봉 성황제가 천년의 전퉁이 깃든 유 
서깊은 행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황제는 단순히 

무당에 의해 주도되는 굿이 아니다. 성황신은 한 고을을 수호하는 지역 

수호신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고려시대 이래 고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 

을 성황신에게 벌어왔고l 그렇게 비는 절차가 바로 성황제였다. 

시기 

주요 

내용 

따라서 우리 시홍시의 발전과 시홍시민의 안녕을 군자봉 성황제를 통 

해 성황신에 비는 것은 무속적인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이래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풍습을 계승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며I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다. 

렬: 
1. 대왕기모시기 
2. 산거리 : 군자봉성황제가 열리는 것을 부근도당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시민들에 복을 기원한다 
3. 터벌립 : 무녀가 춤을 추는 가운데/ 화랭이 둘이서 팽과리를 들고 터 

벌립 장단에 맞추어 홍을 돋운다.(터의 기운을 놀아준다) 
4. 신장거리 : 신장님을 모셔다가 동서남북에 드는 액운을 막아주고 참여 

한 사람들에게 기를 뽑게 하여 길흉을 점보듯 알려준다 
5. 대감거리 : 도당군웅대감님과 각 가중의 벼슬대감을 모셔다가 축원덕 

담을 해준다. 
6. 성황님 모셔 들여 액운풀이 및 수비영산 : 모든 이에게 명과 복만 생 

기기를 기원해주며 굿을 끝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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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시홍월미두레풍물놀이 

시홍월미두레풍물놀이는 조선시대에는 /상직풍장’이라고 하여 경기지 

방은 물론 궁중에까지 널리 얄려졌으며 시홍 지방에 남아있는 풍물 가 

유 래 | 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편제와 예술성을 지닌 풍물놀이이다 농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여주고 마을의 화목을 촉진시켜주는 민 

속축제이다. 

발굴 

경위 

시홍시 월미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두레풍물놀이로서/ 근대화와 산 

업화 둥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략 1970년대 중반을 전후 전승이 중단된 

월미두레풍물놀이를， 2003년 시홍문화원이 주관하여 문헌조사를 진행해 

고증을 거치고 재현하였다. 

특정 
팽과리의 가락과 놀음이 발달되어 매우 현란하고 경쾌하며 법구캡이들 

의 상모놀림이 어느 지역보다 단정하며 빠른 것이 특정이다. 

놀이 

시기 

정월대보름 

5월 파종 때와 6월 김밸 때 

7월 : 호미씻이/ 백중놀이 

8월 : 한가위 

10월 : 동제를 지낼 때 

이 놀이는 I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와 令이라고 쓴 영기를 앞세 

구 성 | 우고 태평소y 상쇠I 징 l 북r 장고/ 벽고/ 잡색I 무동과 마을 기 싸움까지 
펀제를 갖춘다. 

진행과 

정 

인사굿을 시작으로 돌림법고， 당산I 칠채y 멍석말이， 비조리놀림/ 법고놀 

림 둥을 거쳐 사통백이， 원형좌우치기l 네줄박이 화우치기y 가세진/ 무동 

놀음， 열두발 상모 둥의 다양한 굿판과 이웃한 두 마을 농민의 기 싸움 

을 곁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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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래 

시기 

주요 

내용 

포동은 전통시대로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포동의 새우개 당제의 제의(聚屬) 성 
격은 마을의 풍어(豊濟、)와 안녕l 주민들의 건강을 비는 마을 제사이다. 
포동 새우개 당제는 시홍의 대표적 어촌의 하나였던 포동의 역사와 

전통민속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과거 염전건설로 인 
한 간척과 1959년의 포리호 사건 둥이 겹쳐 어업과 농업이라는 이 마을 
주민들의 주된 생업 기반이 쇠퇴 • 변화하면서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y 포동 새우개 당제는 그 제의과정의 일부로서 정월 당제에 앞서 
포동의 동편마을과 서편마을에 장승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있다. 

제사는 일 년에 두 차례/ 음력 정월 초와 7월 초에 지냈는데 당집에 모 
신 신령을 소당아가씨라 하고 제사 때마다 바느질 도구l 빗퉁 여성용품 
을 새로 장만하여 올리는데/ 이 역시 다른 바닷가 마을에서 여성을 신 

(神)으로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7월 당제는 우물 고사가 수반되어 
농업에 있어서 한 해 추수에 감사하고 이듬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었다. 즉， 마을의 당제는 주민들의 생업에 밀접히 연 
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월 당제의 경우 어업에I 7월 당제의 경 
우 농업에 보다 큰 비중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었다. 

일제강점기의 당제 관련 문서가 남아있다. 이들 자료는 1970년 후반에 
일부 알려졌다가 2005년 당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알려졌다. 그중 
에서도 1923년 당제때 소요된 제수 및 비용을 순서대로 적은 「대정12년 
음정월초삼일 당사시소용기(大正十二年陰표月初三日 당사시쇼용기)J 는 
조선시대 포동 당제의 원형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왜 
냐하면 1923년의 기록은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형식대로 적어 놓은 

것이고l 그렇게 볼 경우 1923년의 제의순서는 사실상 조선시대의 것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1930년 포리(浦里) 및 국동(局洞)의 당제 참여호의 숫자 및 
호당 추렴 액수， 총수입 및 지출 비용/ 도당제의 직임둥을 기록한 「경오 
정월초삼일도당신사시용하기(康午正月初三日禮堂神洞時用下記)J I 1930년 
당시의 포리(浦里) 및 국동(局洞)의 전 호수를 기록하여， 각 가호가 도당 
제에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알 수 있는 「소화오년경오음정월 일 포 
리호수씨명절목(昭和五年康午陰正月 日浦里戶數民名節텀)J 둥도 일제강점 
기 포동의 당제와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또 1933년 
에 포리에서 혼상계(婚喪? : 혼인와 장례 때 상호 부조하기 위한 계모임) 
를 조직하면서 발의한 내용과 절목(節目) 및 계원 명단을 수록한 「업의 
론(立顧論)J 도 마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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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향토 

민요 

발표회 

및 

공연 

현황 

시홍향토민요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의 역사시대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 

닌 시홍시는 바다와 들，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고을로서 

전통문화의 향기가 짙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민속과 향 

토민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는데 뜻있는 국악인의 노력으로 시홍의 

바닷가노래와 들노래l 그리고 상여소리 등의 시홍시 향토민요가 보존되 

어 이어지고 있는바/ 시홍문화원에서 『시홍의 소리』 전승사업을 교육 

하는 박일엽 국악인과 문하생들이 시홍의 향토민요를 재현한다. 

시홍시에서만 불려지는 향토민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홍시의 옛포 

구인 새우개마을에서 부르던 바닷가 노래와 호조벌 들녘의 일터에서 부 

르던 들노래. 그리고 장터와 사랑방에서 소리꾼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들 

을 시홍시 향토민요로 묶어 전숭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홍의 바닷가 노래를 국립민속박물관 및 여성회관 청소 

년 수련관 동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시홍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공연을 하였으며/ 들노래는 모내기와 김매기소리를 2010년 

도에 시홍시 민속극 생금닭 보러가세 공연에 1회 발표하였다. 또한 상여 

소리는 시홍시 여성회관에서 2회 발표하고y 국립민속박물관 야외공연장 

에서의 공연으로 국내외 관광객에서 시홍 상여소리를 알혔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여하여 민속상 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 2009.04.11. I만선의꿈 서해바다’ (바닷가노래) 국립민속박물관 공연 

- 2009.11.19. I만선의꿈 서해바다! (바닷가노래) 시홍시 여성회관 공연 

- 200).1204 I시홍시 구전민요 발표회I (상여소리，범벅타령) 시홍 여성회관 

- 2010.09.07 ‘시홍 상여소리’ 발표회 시홍시 여성회관 

- 2010.11.19 I생금닮 보러가세， (시홍들노래) , 시홍시 여성회관 공연 

- 2010.11.25 I만선의꿈 시홍바다’ (바닷가노래)， 청소년 수련관 공연 

- 2011.05.15 I시홍 상여소리’ 국립 민속박물관 공연 

- 2011.08.13 시홍 민속극 i만선의꿈 시홍바다’ (바닷가노래) 공연 

- 2011.10.01 경기도 민속예술제 t시홍 상여소리’ 출전， 민속상 수상 

- 2012.6.4 시홍 들노래와 서도소리 공연 

- 2012.8.11 연성문화제/ 시홍시 향토민요 다섯 마당 공연 

- 2012.7.26 연성문화제， 시홍시 향토민요 발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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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조도獨휩圖 

강희 맹(姜希굶， 1424 - 1483) 작품. 
가로 86cm, 세로 132cm의 족자 비 
단 담채. 오구라 타케노스케가 수 
탈， 일본 오쿠라 문화재단을 거쳐 
현재는 도쿄박물관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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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 

驗시흥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5 -1번지(조은프라자 4증) 

전화 031_317_0827 / 팩스 031_317_0828 / 홈페이지 www.shculture.or.kr 

*본 자료집은 [시 흥시 보조금]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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